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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세기 말 중국과 20세기 초 한국에서는 각각 사상 최초의 여성기자가 등장했다. 

한국 최초의 여성기자 이각경은 1921년 <매일신보(每日申报)>에서 활동했으며, 총 40

여개의 기사를 작성했다. 이각경(李珏瑾)은 아동교육, 여성교육, 고부관계, 관습 등 가

정과 사회 내에서의 선진적이면서 계몽적인 여성관을 제시했다. 강동위(康同薇)는 중

국 최초의 여성기자로 선진 여성 지식인과 함께 <여학보(女学报)>를 창간했으며, <지

신보(知新报)>에서 일본어 번역과 기고를 맡았다. 그녀는 ‘중국의 쇠락은 사기부진 때

문임을 논함(论中国之衰由于士气不振)’과 ‘여학이폐설(女学利弊说)’ 등 2개의 기사를 

발표했다. 이 기사를 통해 강동위는 당시 중국의 전통적인 봉건적 태도에 대해 비판

하고, 외국 사례를 소개하며 여성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여학교가 전국에 널리 퍼지도록 하라”는 선진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두 여성기자의 언론활동에서 나타난 여성관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최초 여성기자인 이각경과 강동위의 여성역할

관, 여성교육관, 남녀평등관, 사회문화관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한국과 중국의 최

초 여성기자인 이각경과 강동위의 여성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형성 배

경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이각경은 여성역할관은 가정역할관과 사회역할

관 등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가정역할관에서는 부업에 대한 인식 개선, 하

인에 대한 조선 부인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

다. 사회역할관에서는 사상의 개량, 사회예절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각경의 여성교육관에서는 아동교육, 가정교육을 중심으로 한 가정 내 교육을 중요

하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녀평등관을 통해 여성이 남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와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특히 가정에서 남성이 아내를 존중해

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관에서는 종교와 조혼, 결혼 풍습 

등에 대한 악습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동위의 여성역할관은 먼저 가정역할관에서는 아동 교육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 

사회역할관에서는 교육자로서 여성의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또한 여성교육관에서는 



외국 사례를 소개하며 여성이 교육을 받아야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녀평등관에서는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남성과 여성이 같은 교육

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관에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각경와 강동위의 언론활동에는 계몽적인 여성관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두 여성

기자는 여성의 봉건사상을 새로운 사상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고, 교육을 받는 것이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두 여성기자는 언론활동을 통해 여성교육과 아동교육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교육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언론활동에는 

시각 차이 또한 드러났는데, 이각경은 가족과 개인에 주목한 여성관을, 강동위는 사회

와 국가에 주목한 여성관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최초 여성기자들의 언론활동 분석을 통해 당시의 봉

건적이고 낙후된 사회 환경 속에서 이들이 어떤 여성관을 강조했는지 파악하고, 이와 

함께 이들이 계몽적 여성관을 갖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간 한국과 중국의 최초 

여성기자들의 여성관을 비교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향후 

여성관 연구를 확장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본다. 

주제어: 여성기자, 매일신보, 지신보, 여성관, 남녀평등관, 사회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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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인간 사회의 구성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동일하다. 남성과 여성의 공동 노동은 

사회의 진보를 촉진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는 중시되지 

않았고 봉건사회의 여성은 전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된 산물이다. 근대사회에서 여성들

은 저항할 수 없는 남성의 힘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오늘날까지도 

여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에서 많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남성과 여성은 인류 사회와 문명의 진보와 발전에 동일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남녀의 지위는 평등해야 하며 남녀 지위의 불평등은 ‘사회 기형의 병적 

상태, 인류 문명의 결함’이다(翟大昌, 1932).

  한국과 중국은 근대사회에서 전쟁의 불길에 시달려 왔으며, 그동안 지식인들은 외

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외국의 신진지식을 폭넓게 받아들였고, 당시 양국의 특수한 환

경과 결합하여 새로운 사상문화가 양국에서 탄생했다. 한국과 중국의 여성들의 해방

은 매스미디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매스미디어는 주로 서적, 신문, 라디오, 텔레

비전 등을 말한다(金冠军, 2007). 언론매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문이다. 신문은 

시대성과 실효성을 가지고 있고 신문은 시대성이 강하고 정보의 양은 많다. 전자매체

가 등장하기 전인 근대사회에서 신문에 글을 읽고 발표하는 것이 당시 한국과 중국 

여성들이 자기 생각을 흡수하고 발표하는 주요 방식이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오랜 언론 역사 속에서 남성은 절대적인 주도적 지위를 차지

해 왔던 반면, 여성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말에 이르

러서야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과 중국은 사회변혁의 대시대에 처해 있

었고, 서구의 선진사상은 동양의 전통 유학에 영향을 미쳤고, 서구의 선진기술은 동양

의 낙후된 기술에 충격을 주었으며, 서구의 페미니스트 사상은 동양의 남존여비 사상

에 도전했고, 여성단체의 목소리는 각계각층에서 스며들어 퍼졌다. 같은 기간 여성이 

신문과 신문에 기사를 게재하고 뉴스 사상을 밝히는 행위는 파격적이고 계몽적이다.

1920년 <매일신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창간과 함께 유일한 한글 신문으로

서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받기 시작했다(최이숙, 2015). 이에 <매일신보>는 여성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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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위해 여성기자 채용을 도모했다. 1920년 7월 1일, <매일신보>는 ‘부인 기자채

용’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의 추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 

해방이 요원하다”고 지적하며 “가정 개량과 여성계 개조를 위해 현숙하고 박학한 부

인 기자를 모집한다”고 밝히면서, ‘가장이 있는 부인(기혼여성)’, ‘20세 이상 20세 이

하’, ‘보통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문필의 취미가 있는 부인’을 공개 채용했다. 이러한 

공개 채용 과정으로 채용된 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여성기자 이각경(李珏瑾)이다. 

  이각경은 여성을 일깨우고 여성독립사상을 수립함과 동시에 학습과 인지 관찰을 통

해 고부갈등 해소, 부부관계의 재정립, 주종관계의 조화 등 여성의 삶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각경의 여성관은 여성의 각성을 중심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내용들을 강조하며 이각경은 마치 여성을 위한 ‘계몽 백과사전’처럼 당시 어둠 

속에 살던 여성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희망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840년 중국에서는 아편전쟁이 일어났고, 영국 등 외래 침략자들은 강력한 무력 견

제와 함께 진보적인 사상도 전파했다. 당시 일부 중국인들은 기존의 체제에 대해 각

성하고 세계를 내다보기 시작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중국에서는 제국주의 침

략과 당시 지배계급의 부패한 통치 등과 같은 사회불안 요인으로 새로운 사상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895년 강유위(康有爲)와 양계초(梁启超)를 대표로 하는 

유신파(维新派)가 역사 무대에 등장해 유신변법사상을 적극 홍보한 가운데 여성 지위 

문제가 사회적으로 처음 거론됐다. 이런 사상에 힘입어 중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저

널리스트가 탄생했다. 그렇게 탄생한 중국 최초의 여성기자는 강동위(康同薇)였다. 

  강동위는 여성 교육을 중시하고 진흥시키며 여성을 박해하는 봉건사상을 폐기할 것

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봉건여성관으로부터 신현처양모형 여성관에 이르기까

지 강동위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여성관을 견지하면서 최초로 여성 문제에 대해 제기

했다(徐矜婧·高妍 2017). 이와 함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식을 배우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당시 한국과 중국의 사회 환경이 유사했던 만큼 양국 최초의 여성기자로서 이각경

와 강동위의 사상, 관점 등에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여성관은 당시 독자 

특히 여성 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성관은 여성의 정체성 

역할에 대한 인식, 인지 및 평가와 같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형성된 관념적 의식이

다. 여성관은 정치, 경제, 교육, 종교, 결혼, 철학 등의 측면에서 여성의 지위와 가치

를 측정하는 것과 같이 단편적일 수 있으며, 여성 주부 역할 또는 여성 교육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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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가치 측정과 같은 체계적일 것일 수도 있다. 여성관은 여성의 이미지와 사회

적 지위가 사람들의 의식에 반영되는 것으로 사회적 개념의 한 형태이며 국가, 지역, 

문화, 시대, 그룹 및 성별에 따라 다른 여성 개념이 생성된다. 여성관에 대한 연구는 

해석과 재구축이 사회에서의 여성 집단의 위상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여성 집단의 

해방과 발달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刘方, 2012).

  이들은 당시 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사상을 접하며 봉건사회의 

속박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여야 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들의 사상

은 동시대 및 이후의 여성기자들의 여성관을 계몽하는 역할도 했다. 그들은 언론활동

을 통해 봉건사회의 여성에 대한 사상적 속박을 비판하고 여성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

어 당시 여성들의 눈과 입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거대한 변혁 속

에서 언론활동을 통해 당시 사회의 여성들을 각성하게 하고 변화를 촉진시켰던 것이

다. 하지만 이각경와 강동위가 이러한 사회적 변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에

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이들의 언론활동과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최초 여성기자인 이

각경와 강동위의 언론활동과 일화를 통해 그들의 여성관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

들의 여성관을 발현하게 했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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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한국과 중국 근대 사회의 여성관

1) 한국 근대 사회의 여성관

20세기 초 조선 사회는 식민지 환경 아래의 봉건사회였다. 고려 시대 말기부터 시

작된 주자학의 영향으로 한국 전통사회는 남존여비（男尊女卑）의 봉건적 폐습을 유

지해 왔다. ‘남녀유별（男女有别）’,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岁不同席）’ 등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규범과 함께 여성의 정치와 법률의 참여도 허용되지 않았다(정진석 

2004). ‘현모양처’를 한국 여성들이 추구하는 목표로 삼고, 여성들은 남편에게 절대복

종하며 집안일밖에 할 수 없었다. 혼인 문제에서 여성은 남편을 선택할 권리가 없고, 

부모가 독단적으로 배우자를 결정했으며 결혼 후에는 여성의 외출 또한 제한되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결혼 전에는 부모의 통제안에 있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복종

해야 했다. 여성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였음에도 당시 봉건사상에 

의해 많은 부분이 억압되었다（정현백. 2006) . 

상고시대(上古时期)부터 삼국시대(三国时期) 중기까지 한국 여성들은 종속적인 위치

에 있었고, 생활은 대부분 가정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주자 예교(朱子

礼教)의 번잡한 예절에 구애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 여성들은 남성과 마

찬가지로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삼국시대 중후반에 이르러 가

부장제가 더욱 강화되고 학교 교육제도가 확립되면서 여성을 우리 사회의 변방으로 

밀어내고 사회적 발언권을 남성이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유교문화(儒教文化)가 유입

되면서 학교에서는 《시경》, 《서경》, 《오경》 등의 유교 경전을 교육내용과 하였고, 여

성은 삼종 사덕 등 지배계급에 유리한 유교적 도덕규범의 영향을 더욱 받게 되었다

(장세화. 1991).

고려 시대 들어 지배계급은 불교를 국교로 삼으면서도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아 

유교의 도덕규범으로 여성을 제한했다. 고려시대 말까지만 해도 여성의 삶은 전반적

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이었다. 절에서 외박도 할 수 있고, 남성과 함께 야외에서 다양

한 종교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남편이 죽은 뒤에도 수절하지 않고 재가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불교가 배척되고 그 지배적 지위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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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로 대체되면서 유교는 조선왕조의 지배사상이 되었다. 지배계급은 성리학의 윤리 

도덕규범을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주자학의 가치관에 따라 정치, 사회, 문화, 교육에

서부터 사람들의 개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규범화하였으며, 성리학의 명분론과 정통론

에 입각한 유학 사상은 비교적 보수적인 유학자나 양반사회는 물론 일반 서민사회에

도 널리 보급되었다. 이때부터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근본적으로 변했다(김동대. 

2022).

  김향화(金香花. 2007)는 다음 네 가지를 요약했다. 먼저 성리학의 유학 관념에 따

라 이전의 각종 풍속을 철저히 개혁하였다. 지배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 ‘혼인의 예, 

인륜의 대강(婚姻之礼, 人伦之大纲)’은 ‘삼강의 근본(三纲之本)’이며, ‘남자는 여가에 

귀향한다(男归女家)’는 혼취 방식은 ‘일종의 양(以阳从阴)에 따라 음을 따른다’는 ‘대

과불변의 폐습(大缪不然的陋习)’, 오직 ‘친영지례(亲迎之礼)’만이 ‘법의 지미자(法之致

美者)’이기 때문에 영접 방식을 강력히 주장한다. 세종 17년(1943)에 파원군 윤이 먼

저 태종의 딸 숙신옹주(淑慎公主)를 친영의례로 삼았다. 중종 13년(1518년) 김치운(金

致雲)이라는 민간인이 혼례를 치르면서 서민들 가운데 처음으로 혼례를 올리게 된 선

례이다. 영접제(迎亲制）가 성행한다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 고유의 ‘남

귀녀집(男归女家)’ 혼혼제가 점차 사라졌다는 뜻이며, 여성의 지위가 낮아졌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둘째, 내외법(内外法)을 제정하여 여성의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하였다. 내외법에는 

‘무단으로 절에 제사를 지내는 아낙네나 성안의 야외에서 제사를 지내는 자, 사족 부

녀로서 산속을 돌아다니거나 서낭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자에 대하여 백 대를 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내외법 제정은 여성의 자유로운 출입을 철저히 막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들을 제한했다. 게다가 당시의 교육기관, 즉 중앙의 성균관, 지방의 향

교 및 각지의 서원과 서당 등은 양반 자제들에게만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입으로 전해주는 가정생활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 교육 내

용도 가정생활에 필요한 가사 노동 기술 등에 국한되어 있다.

  셋째, 여성의 재가(改嫁)를 엄격히 금지한다. 성리학의 도덕적 규범은 정절 관념을 

매우 중시하고, 오로지 여자의 정조를 가혹하게 요구하며, 열녀를 가장 이상적인 인물

로 여겼다. 또한 미망인의 재가(중종 13)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여성의 재가를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 여성의 자손이 어떠한 벼슬(성종 8)도 하지 못하게 했다.

  넷째, 정부는 성리학（性理学）의 도덕규범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여성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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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간 활동을 전개했다. 조선 세종 13년(1431) 집현전 부제학 계륜 등 3인이 왕명

을 받들어 편찬한 한눈판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가 처음 발간됐다. 성종 6년(1475)에

는 소혜왕후(召慧王后)가 쓴 내훈(內训)을 간행했다. 그 외에도 중종 12년(1517)에 중

국의 《소학(小学)》, 《열녀전(列女传)》, 《여계(女戒)》, 《여칙(女则)》 등의 여셔서, 중종 

37년(1542)에 유향(刘向)의 《열녀전》, 1737년에 이덕수(李德壽)가 번역한 여사서 등 

다양한 중국 여고서가 번역 출판되었다. 위 여운에서 당시 가장 널리 알려졌던 것은 

‘삼강행실도’와 ‘내훈’이다. 삼강행실도는 군신, 부자, 부부의 삶 강의 전범인 충신, 효

자, 열녀의 행적을 담은 책으로 총 3권으로 충신, 효자, 열녀를 각각 35명으로 선정

하였다. 여기서 ‘삼 강（三纲）’은 주로 유교에서 제창하는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

처강（君为臣纲，父为子纲，夫为妻纲）’을 뜻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에게 ‘부

위처강’을 강조한다. 소위 ‘남편은 아내의 강령’이라 함은 아내의 남편은 신하가 군주

를 대하는 것과 같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다. 

본질은 봉건적 위계 제도를 공고히 하고 부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소혜황후의 ‘내훈’

도 삼강오륜의 유교윤리에 따라 삼종의 도리와 정절관념을 절대화하여 주로 여자의 

덕행을 기르고 심신을 닦으며 부도를 지켰다. 이처럼 주자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에는 제대로 된 여자학교 교육은 없었지만, 주자학의 남존여비의 사회적 여

자 도덕규범은 여러 여교훈서뿐만 아니라 여러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여성을 교화시

켰고 구체적인 여성 행동규범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여성 교육은 남존여

비의 여성관을 더욱 강화시켰다(金香花 2007).

  이처럼 한국 전통사회의 여성 교육은 가부장제 치하에서 여성을 사회적 의사결정에

서 배제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들은 가정에서 어머니의 요리 가사 훈련과 가

부장제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덕목을 익혀야만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은 당시 여성의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가사 능력을 향상했지만, 이론적인 지

식을 추구하는 능력은 향상하지 못했고, 이는 여성의 재능을 억압하여 남성의 종속물

로 전락시켰다(조경원.1995). 건강하지 못한 여성관은 세심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

의 종속적 지위를 강화활 뿐만 아니라 여성의 존엄성을 억압하고, 자유롭고 행복을 

추구하는 독립의식을 억압하며, 그들 자신이 저능하다고 느끼게 하고, 남성에게 종속

되고 의존하는 지위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발전의 

기회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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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근대 사회의 여성관

  이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두 최초의 여기자의 여성관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여성관

의 형성과 사회환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중국 여기자 강동위는 중국 유신의 

변법기에 있으며, 먼저 중국 근대사의 구분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했다.

  호승(胡绳. 1998)은 ‘중국 근대 역사의 분기별 문제（中国近代历史的分期问题）’라

는 글을 발표하여 다양한 분기 적 방법의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는 계급

투쟁을 분기 기준으로 중국 근대사를 1840-1850년, 1851-1864년, 1864-1895년, 

1895-1900년, 1901-1905년, 1905-1912년, 1912-1919년의 7단계로 구분했다. 호승

의 분기 방법은 중국 사학계에서 인정받았고, 1950년대 중국 사학계에서 근대사 분기 

문제에 대한 큰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학계 정문에서는 사회경제와 계급투쟁, 갈등의 

성격 변화를 분기 기준으로 삼아 근대사의 각 시기를 보다 과학적으로 구분하려 하고 

있다. 이시악（李时岳. 1980）은 ‘양무, 유신에서 부르주아 혁명으로（从洋务、维新

到资产阶级革命）’라는 글을 발표해 근대사에 대한 사학계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

다. 그는 근대사를 1840년부터 1919년까지 농민전쟁, 양무우동, 유신운동, 부르주아 

혁명의 4단계로 보고 있다. 후대 학자들은 이 기준에 대한 지지와 반대가 엇갈리고 

있으며, 아직 중국 사학계에는 근대사 구분에 대한 표준 답안이 없다.

  사학계에서는 근대사 구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신 변법은 중국 근

대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정표적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강동

위의 신문활동 기간을 총칭하여 유신 변법기라고 하다. 좁은 의미의 유신변법은 1898

년 6월부터 9월까지 강유위와 량치차오를 지도자로 하는 유신 인사들이 서양의 연구

와 정치제도 개혁을 옹호하는 개량 운동을 말한다. 변법은 봉건적 수구파들의 이익을 

해쳤기 때문에 9월 21일 서태후는 무술정변을 일으켜 광서제를 중남해까지 가두어 

유신변법은 실패로 돌아갔다.

  넓은 의미의 유신 변법시기는 1895년 버스에서 서적을 시작으로 1898년 9월 21일 

실패로 끝났으며, 그 기간 동안 《중외기문（中外纪闻）》, 《시무보（时务报）》, 《국문

보（国闻报）》 등 유신사상을 선전하는 신문의 창간과 각지의 학회들의 설립이 이 시

기에 속한다고 사학계는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강동위의 뉴

스 활동 시간은 이 기간에 속하므로 강동위의 뉴스 활동 기간 표현으로 유신 변법 기

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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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시대에는 여성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고, 남성은 여성을 중심으로 여

성의 지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남성은 점차 생산활동에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여성이 만성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고, 남

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구축되기 시작하여 여성은 종속적인 지위로 전락하여 사회적 

지위가 하락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영향으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점

차 형성되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기본적으로 딸, 아내, 어머니는 전통적인 성역할의 

고정관념과 주요 차별화의 대표자이며 딸은 가부장적 권리에 복종하고 혼인은 자주적

이지 않으며 아내는 부권에 복종하고 교육은 현명하며 어머니는 가정에 복종하고 직

업은 가정 노동을 위주로 한다（施延吉. 胡晓林. 2017）.

  역사적으로 중국은 항상 남성을 존중하는 사회였으며 전통적인 정치, 경제, 문화는 

여성을 대중의 시야에서 배제했으며 이러한 통념은 여성에게 열등감과 자기 인식의 

불확실성을 느끼게 했다. 중국 고대 전통 여성관은 사회적 분업 방식, 봉건적 종교 

제도, 유교적 억압으로 구성되어 있다(刘毅程, 2015).

  첫째, 사회적 분업 방식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00년 이

상 지속된 중국의 사회적 분업 방식은 남성 농업과 여성 직물이며 경제는 농업과 가

족 수작업이다. 그러나 농업은 항상 사회의 주요 경제적 원천이었고 농업 생산의 소

득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의 가정 수공예품은 소득 비율이 낮아 남성과 여성의 다

양한 사회적 지위를 초래했다. 농업이 주된 봉건사회에서 여성은 경제적으로 독립하

기 어려웠고 점차 남성에게 의존하는 전통적인 여성관으로 변했다.

  둘째, 봉건적 종법 제도는 여성에게 다양한 억압을 초래했다. 중국은 주나라 시대

에 이미 완전한 봉건 종법 제도를 발전시켰다. 봉건적 종법적 지급은 극도로 가혹하

게 여성을 구속했고, 여성의 독립사상은 종법 제도의 오랜 억압으로 점차 사라졌다. 

재산상 봉건적 종법 제도는 여성이 가정에서 어떠한 사유재산도 향유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어 여성은 남성에게만 의존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 종법 제도는 여성이 재

능이 없는 것이 덕이며,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해야 할 발언권이 많지 않다.

  셋째, 유교 문화(儒教文化）는 여성에게 무거운 억압을 가져다주었다. 유교 문화는 

행동강령으로서 여성에게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유교 문화는 남녀가 삼종 사덕

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은 이러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아에 대한 여성의 

사상에 대한 생각을 점차 사라지게 된다.

중국 근대 사회에서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사회가 불안했지만, 그 한편으로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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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신문은 다른 나라의 문화나 기술 

등 선진적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고, 이는 신문의 

번영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저널리스트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신문

은 유신사상을 전달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됐고, 당시 중국 사회에서는 일본으로

부터 기술을 배우려는 열풍이 불었다. 이에 당시의 중국신문들은 일본의 저서를 상세

하게 번역하고 일본의 제도, 기능, 지식 등을 중국에 소개했다. 이러한 활동은 변법자

강운동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여성관은 시한(西汉)에서 청나라 말까지 추상적인 윤리 부분은 물론 구체적

인 행동 규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담아내고 있다. 여성에 관한 모든 도서에는 

부덕(妇德), 부직(妇职), 규문(闺门礼仪) 의례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여성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를 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천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남존여비（男尊女卑）’이다. 둘째, 재능보다 덕을 중시하

는 것이다. 셋째, 정조를 지키는 것이다(杜学元, 2004). 하지만 역사의 진보와 함께 

전통적 여성관은 무너지고 근대적 여성관이 대두되었다.

3) 여성관에 관한 선행연구

여성관이란 여성들에 특정한 사상의식과 가치관념에 대한 견해를 말한다. 여성관은 

여성의 역할관, 가치관, 도덕관, 지식관, 능력관, 심미관, 교육관, 인재관, 직업관 등을 

포함한다. 또한 사회정치, 경제, 문화 등 종합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을 말한다(倪愫襄, 2015). 

  개인의 발전 과정에서 환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인격 

형성은 환경의 영향을 떠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수동적으

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능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체와 환경의 역동

적인 상호작용은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진다(黄希庭, 2002).

일반적으로 여성관은 사회 규칙, 도덕규범 및 민속 풍습 등 현실 생활 중에서 여성

에 대한 행동 요구로 나타난다. ‘여성’은 비서구 식민사회에서 전통과 근대, 낡은 것

과 새로운 것, 민족적인과 외래적인 것이라는 대립을 둘러싼 논쟁의 장으로 사용되었

기 때문이다(김수진, 2009). 

칭리핑(卿丽萍, 2013)은 중국 학계의 여성관에 대한 연구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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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근대사회 중요한 사상가인 황준시엔(黄遵宪)의 여성관에 대한 연구인 구원유(邱远

猷, 2006)의 ‘황준시엔의 여성관과 남녀평등관(黄遵宪的女性观及男女同权论)’이다. 둘

째, 여성의 자립관에 대한 연구인 진문련(陈文联, 2006)의 ‘20세기 초 계몽적 여성의 

자립관(论20世纪初先进女性的自力观)’이다. 셋째, 여성교육 정책과 패러다임, 사회변

형 등에 주목하여 근대 여성관의 발전, 변천에 대해 연구한 고량옥(古良玉, 2006)의 

‘중국 근대 여성관의 변화와 여성학교 교육(中国近代女性观的演变与女子学校教育)’이

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근대 여성사 연구에서 여성관에 대한 연구가 이미 일정한 

규모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관 연구는 대부분 교육정책에서 

출발하여 교육정책의 변화를 바탕으로 중국 여성관의 변화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한국 최초의 여성기자 이각경와 중국 최초의 여성기자 강동위 

의 언론 활동을 통해 두 여성기자의 여성관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근대 여성관의 확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선교사들의 남녀평등관 선

양과 여학 제창, 둘째, 진보적 인사들의 서양 여학관에 대한 인정과 소개이다.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여성관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시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자녀를 부양하며 가사를 책임지는 등 가족의식이 뚜렷한 여성으로 

그려져 왔다. 여성들은 가족을 최우선시 해야 하고, 개인의 독립적인 사상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대 사회의 여성

관은 여성에게 뚜렷한 새로운 특징을 부여하였다. 이는 직업발전 추구, 자립갱생, 조

국 사랑, 나라에 대한 공헌, 빈곤에 대한 관심, 공익에 대한 사랑 등으로 종합할 수 

있다(谷忠玉, 2008). 

중국의 근대적 여성상은 다음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양계초（梁启超）

로 대표되는 여학 사상. 결혼 전에는 직장에 다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을 돕고 자녀를 

가르치는 이상적인 여성. 둘째, 엄복（严复）로 대표되는 여학 사상. 모성을 인생의 

가장 큰 책임과 의무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  셋째, 김천융 (金天融)로 대표되는 

여학 사상. ‘국민의 어머니’가 되어 새로운 국민을 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상

적인 여성.넷째, 강유위(康有为)로 대표되는 여학 사상. 남성과의 평등한 지위, 평등한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이상적 여성이다(李诗毅, 2021). 

강유위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는 여성의 이상과 달리 여성의 지위와 권리

에 더 신경을 썼다. 강유위의 견해에 따르면, 난세(乱世), 승평세(升平世), 태평세(太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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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는 사회 발전의 필수적인 3단계이다. 당시 중국은 난세에 처해 있었고, 유럽과 미

국 등 자본주의 국가는 승평세에 처해 있었으며, 미래의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태평

세이다. 단계마다 여성의 지위도 다르게 규정되는데, 대체로 난세에서 여성은 남편에

게 의지해야 하며, 남편의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평등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승평세

에서는 여성이 남편의 개인 소유는 아니지만, 독립권이 없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

가 없으며, 여전히 남편에게 의지해야 한다. 태평세에서는 여자가 독립권을 가지며 모

든 것이 남자와 다름없다(康有为, 1901).

중국은 아직 난세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태평세에 진입할 수 있을까? 강유위

는 <대동서 여자 승평세 독립 지제（大同书女子升平世独立之制）> 1절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첫째, 여학을 설립하여 남자학교와 같게 해야 한다. 둘째, 선거, 수험, 

벼슬, 스승 등은 재능만 따지고 남녀를 불문해야 하며 여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여자는 의원으로서 국무를 수행하며 남자와 다를 바 없어야 한다. 넷째, 

아내와 남편은 법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다섯째,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을 금지하고 

여자의 이름을 돌려줘야 한다. 여섯째, 혼인이 자유로우며 부모가 강요해서는 안 된

다. 일곱째, 20세 이전의 조혼은 금지되어야 한다. 여덟째, 여자는 성인이 되면 출입, 

사교, 관람, 연회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아홉째,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족(발 묶

기), 허리 묶기, 귀와 코를 꿰어 장신구 사용 등의 풍습은 금지되어야 한다. 열 번째, 

여자는 남자로부터 독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남자와 동등하게 대해져

야 한다. 열한 번째, 여자와 남자의 옷 장식이 같아야 한다. (康有为, 1901)

신여성은 특정 사회문화 개념으로 무술변법 시대에 강동위, 이혜선(李仙慧) 등은 강

유위, 양계초 등과 같은 지식인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인이 자주

적으로 운영하는 여자학교, 최초의 여성 전용 신문인 <여학보>와 최초의 여성 사회단

체인 여학회를 설립하였다. 이는 중국 근대 여성해방운동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들은 

근대 최초의 영향력 있는 여성 활동가였다(徐飞鹏, 2022). 

2. 한국과 중국 최초 여성기자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1) 한국 최초 여성기자 이각경에 대한 선행연구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중국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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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자협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한국여성기자 100년>을 출판했다. 그 가운데 

김은주(2021)는 <시대의 여명을 연 여성 기자들: 부인기자 1호 이각경, 금녀의 땅에 

첫발>이라는 연구에서 이각경의 언론활동과 여성관 구현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이 

글에서 김은주는 이각경이 기자활동을 통해 자신의 독립적 여성관과 자아 각성을 융

합하여 당대의 여성들이 봉건사상으로 인한 나타난 여성 억압과 속박을 직시해야 함

을 폭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상생활 속의 상하관계, 고부관계, 부부관계는 모두 

여성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이각경의 사고를 보여준다. 김은주(2021)의 이각경의 

언론활동에 대한 연구는 그 시대 속 이각경 여성관의 진보적인 발전과 각성을 보여준

다. 이와 같은 공론장에 글쓰는 여자가 출현한 것은 여성문학사의 기원을 이루는 중

요한 장면이다. 김양선 역시 글에서 <제국신문>,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만세

보>에 게재된 여성 독자 기고가 당대 계몽 담론, 민족주의 담론과 맞닥뜨리면서 여성

이 자신의 소양 능력을 드러내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김양선. 2020).

  신문의 ‘여성이란’은 일반적으로 여성 기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여성 독자들의 이

야기가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특성을 갖는다(Cartter, 2004). 1920년 7월 1일 

<매일신보>는 ‘부인 기자채용’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의 추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 해방이 요원하다”고 지적하며 “가정 개량과 여성계 개조

를 위해 현숙하고 박학한 부인 기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가장이 있는 

부인(기혼여성)’, ‘20세 이상 30세 이하’, ‘보통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문필의 취미가 

있는 부인’이었다. 첫 번째 요건이 기혼 여성이므로 명칭도 ‘여성기자’가 아니라 ‘부인

기자’였다. 이에 응시해 선발된 사람이 바로 이각경이었다. 이각경은 <매일신보> 첫 

공채 기자이자 한국의 첫 번째 여성기자인 것이다(최옥자, 1978).

  <매일신보>는 1920년 민간지들이 창간되기 전까지 단 하나뿐인 한글 신문으로서 

근대 언론사에서 그 의미가 있다. <매일신보>는 비록 총독부 기관지이기는 했지만 총

독부 홍보기사만 실은 것은 아니었고 이광수의 ‘무정’ 같은 문학작품을 소개하기도 했

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이희정, 2011). 1920년 3월, 4월에 <조선

일보>와 <동아일보>가 각각 창간됨에 따라 유일한 한글 신문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

려오던 <매일신보>는 이들 민간지와 경쟁을 벌여야 했다. 여성 기자채용은 여성 독자 

확보를 위한 상업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김경남, 2022).  

<매일신보>는 1920년 9월 5일자 기사에 “금회에 본사에 입사한 부인 기자 이각경 

여사, 오늘의 부인사회를 위하여 건전한 붓을 휘두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이각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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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알렸다. 이각경은 조선 사회가 예전부터 여성을 멸시하고 남성의 종속적 물건

으로 취급하고 절대복종하게 하고 여성을 무능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자신이 기자가 되어 책임이 무겁다는 내용의 ‘입사의 변’을 발표했다(김은주, 2014). 

<매일신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각경의 기사는 40여 건이다. 1920년 9월 14일, 

‘부인 기자의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첫 기사가 나갔고, 이후 가정방문 기사, 봉건적 

가정생활의 폐해를 지적하는 계몽 기사, 생활개량 기사가 위주로 여성기자로서의 언

론활동을 펼쳤다.

이각경이 쓴 기사 제목을 보면 <금일 시대는 여자 교육 시대>, <자유와 개방적 생

활 오늘 날은 남자만 의뢰하지 말고 각기 자유롭게 활동해야>, <축첩에 대한 이해>, 

<유랑하는 남자의 회개는 부인의 충고에 있음>, <시부모, 며느리도 자식이거늘 왜 그

리 노예시하는가>, <조혼의 악습을 타파>, <황폐한 예의를 개선하라>, <위생에 관한 

주의>, <신구 절충주의: 혼례식은 이렇게 함이 좋아>, <조선 부인들의 아동교육>, 

<부인의 머리치장에 대하여>, <부인의 부업 필요> 등 계몽적인 기사가 많았다. 이를 

통해 이각경은 교육받은 여성으로서 그렇지 못한 여성들의 계몽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1921년 1월 1일 <매일신보> 1면에 이각경은 논설 “신년 벽두를 제하야, 조선 가정

의 주부께”를 실었다. 이각경은 이 글에서 “우리 조선은 날로 변해가는 이 시대를 마

주하며 지난 시대의 범절만 지킬 수도 없고 또 나날이 달라지는 풍조를 모두 숭상할 

수 도 없다”라며 다만 여성들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고칠 게 있으면 고쳐 나가자고 주

장했다. 남자기자들이 다루기 힘든 가정방문 기사는 당시 기준으로 이상적이고 모범

적인 가정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 독자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개화되고 유복한 가

정을 찾아다녔다. 가정생활에서 봉건적인 요소를 지적하고 여성들의 자각을 촉구하는 

기사를 여러 편 실었다(김은주, 2014). <가정부인>, <부인과 가정>이라는 고정 제목으

로 조혼, 축첩, 며느리 학대, 부부간 불평등 등 가정생활의 불합리한 봉건적인 요소들

을 지적했으며, 아동교육, 교양, 위생문제 등을 다룬 기사들을 통해 여성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서구 여성 중에는 과학자도 많고 여성들이 직접 부인적십자사나 보육

원 같은 것을 운영하기도 하며 정치, 상업, 공업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데 비해 조선 부인들은 사회활동에 관심이 없다고 통탄했다.

하지만 이각경의 개인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이각경은 1897년 2월 19일 

서울에서 출생했다. 한성여자고등학교(경기여고 전신) 기예과에 이어 사범과를 졸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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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으나 집안의 반대로 귀국했다. 전우영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가정생활에 소홀했으며 시부모의 학대가 심해 기자 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다(정진석, 

2002). 1920년 <매일신보>에 입사한 후, 1921년 4월 25일자에 실린 ‘신구 절충주의, 

혼례식은 이렇게 함이 좋아’라는 기사를 마지막으로 그의 기사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각경은 1925년 7월 27일 남편의 외도에 따른 가정불화를 비관하여 음독자살을 

시도한 사건으로 신문에 등장한다. 기사에서 이각경의 신분이 공립 마포 보통학교 여

교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각경은 <매일신보>를 그만두고 교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자택에서 치사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응급치료를 했으나 소생 가능성이 없

다고 신문들은 담당 의사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직전에 남편과 기생 애인이 경성 교

외에서 밀회를 즐기다 본처인 이각경에게 발각된 후 기생이 음독자살한 일이 있었다. 

대부분의 신문이 이 사건을 전하며 기생의 자살과 이각경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

했다. 이각경은 평소 남편, 시부모와 갈등이 심해 이미 수차례 음독한 경험이 있었다. 

이에 더해 가정불화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기생의 자살이 자신과 연관이 있다는 식으

로 알려진 것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진석, 2002).

이각경의 가족 제적부에는 이각경이 1936년 2월 24일, 39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신문 기사에서처럼 1925년 7월 음독으로 사

망한 것인지, 제적부의 기록대로 1936년 사망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망 시점

과 상관없이 1925년 7월 자살을 시도한 이후 이각경은 완전히 잊혀졌다. 제적부 기록

대로라면 이각경은 자살을 시도한 후에도 11년이나 더 살아있었다. 이각경의 뒤를 이

어 민간지에 여러 명의 여성기자가 등장했다. 이각경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에 신문이나 잡지 기고문, 여성 기자를 비롯해 여류명사들의 근황을 다룬 기사, 여성 

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좌담 기사들에서도 이각경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김경남, 

2008).

이각경은 당시 여성으로는 드물게 신교육을 받았고 직업을 가진 신여성이었으나 봉

건적 사상이 지배하던 조선 사회의 여건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여전히 보수적인 관념

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봉건적 미덕은 쉽게 변화되지 않았다. 여성들을 억압하는 봉건

사회의 폐단에 대해 문제는 제기했으나 해결방안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기

사 내용을 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는 식이었다. 즉, 이

각경이 내놓은 해결책들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렀을 뿐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여성의 문제가 사회 구조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개인 여성의 문제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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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되었고, 개개인이 노력하면 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중국 최초 여성기자 강동위에 대한 선행연구

송소홍(宋素红, 2002)은 <중국 최초의 여성기자는 누구인가? 구육방인가? 강동위인

가?(<中国最初女记者是谁？ 裘毓芳还是康同薇?>)라는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중국 역

사상 여성기자의 확립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과공진(戈公振, 1927)은 <중국신문학사

(中国报学史)>라는 책 130쪽에서 “우리나라 신문계의 여자, 구육방(裘毓芳) 여사가 1

인자로 있다”고 주장했다. 구육방이 최초로 신문 활동을 시작한 것은 1898년 5월 11

일 그의 숙부 구정량(裘廷梁)을 도와 <무석백화보(无锡白话报)>를 창간하고 편집 업무

를 맡으면서인데 이 신문에 필명으로 많은 글을 실었다고 했다. 바로 이 글 때문에 

훗날 수많은 여성운동사, 신문산업사 혹은 관련 논문에서 중국 최초의 여성기자를 언

급할 때 구육방을 꼽았고, 이는 보편적인 견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송소홍의 연구

에서는 구육방이 언론활동을 하기 1년 전인 1897년, 강유위의 딸 강동위가 이미 마카

오 <지신보>에서 언론활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따라서 송소홍의 연구에서는 강동위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언론활동을 시작한 여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소홍의 이 연구

에서는 강동위에 대한 소개가 매우 간단했고 강동위의 언론활동에 대한 언급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유욱정(刘煜程，2015)은 ‘청나라 말기 여성신문인과 중국 여성의 인격전환 연구: 강

동위, 추근을 연구대상으로(清末女报人与中国女性的人格转型研究: 以康同薇、秋瑾为

研究对象)’라는 연구에서 강동위를 동시대 여성기자들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설명

했다. 강동위는 일부 진보적인 지식여성들과 함께 <여학보>를 창간하여 ‘중국의 쇠락

은 사기부진 때문임을 논함(论中国之衰由于士气不振)’과 ‘여학이폐설(女学利弊说)’이

라는 기사를 발표하여 봉건적 여성관이 여성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였

고, 전족반대 운동과 여학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결합하여 여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강동위가 언론활동을 통해 제시하는 여성은 봉건적 전통여성상에 비해 다소 

진보적이었지만, 전통적인 상부교자(相夫教子)의 정신을 계승한 ‘신현처양모’형 여성

관으로, 여성의 독립적인 의식에 대한 실현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刘煜程, 2015). 중

국 학계에서 강동위를 중국 역사상 첫 여성기자로 인정한 후, 강동위에 대한 다방면

의 연구도 점차 진행되었다. 유욱정은 강동위의 언론 활동과 언론 사상에 대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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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당시의 사회, 정치, 문화 등 다방면으로 강동위의 언론 

활동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강동위의 여성관에 대한 논의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중국 최초의 여성기자 강동위의 여성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봉쇄의 문이 열렸고 외국 열강과 불평등조약을 잇달

아 체결하면서 청나라의 통치가 약화되었고 백성들의 삶이 고달파지면서 전통적인 여

성에 대한 사상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를 이끈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중국의 

첫 여성기자 강동위였다. 강동위는 1879년에 태어났고 자(字) 문간(文間)이며 호(号)는 

위군(薇君)이고 광동남해(廣東南海) 사람으로 유신변법운동(维新变法运动)의 선두주자 

강유위(康有为)의 딸이다(余丽芬 1995). 강동위는 성장 과정에서 유신변법 사상의 영

향을 깊이 받았다. 그의 사상은 점차 독립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당시 중

국의 전통적인 봉건 여성들의 사고방식과는 매우 달랐다.

1897년, 강동위는 아버지 강유위의 영향 하에 <지신보(知新报)>에 들어가 신문기자

로 활동했다. 그는 여성평등을 외치며 여학을 주장했고, 여성사상에 대한 자신의 구상

을 밝혔다. 그의 언론활동은 자신의 독립적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고, 유신변

법운동을 촉진시켜 당시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신변법 기간 중 유신 여론을 고취하는 것으로 유명한 신문으로는 상해의 <시무보

(时务报)>, 북방의 <국문보(国闻报)>, 남방의 <지신보(知新报)>가 있다. <지신보>는 

1897년 2월 22일 마카오에서 창간되었고 중국 남부 지역에서 유신파 지식인들의 사

상을 홍보하는 주요 신문이었다. 강동위는 30호부터 이 신문의 일본어 번역을 맡았고 

기사도 쓰기 시작했다. 1898년 2월부터 강동위는 <지신보>의 일본어 번역가였던 야

마모토 마사요시(山本正義)의 일을 수행했다. 강동위가 번역한 일본어 신문에는 일본

의 대표적인 신문지 및 정론성 신문이 거의 망라되어 있다. 여기에는 일본의 <신문

(보新闻报)>, <시사신보(时事新报)>, <내각관보(内阁官报)>, <나가사키(长崎新报)>, 

<오사카매일신문(大阪每日新闻)>, <도쿄시사신문(东京时事新闻报)>, <도쿄시사서문보

(东京时事西文报)>, <도쿄일일신문(东京日日新闻)>, <태양보(太阳报)> 등이 포함됐다. 

번역 외에도 강동위는 <중국의 쇠퇴는 사기 부진 때문임>, <여학의 이해득실설> 등 

자신의 변법 주장을 펴는 평론을 적극적으로 기사화 했다. 또한 진보적인 여성 지식

인들과 함께 <여학보>를 창간해 언론활동을 수행했다(宋素红 2003).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억압받는 사회에서 구속을 타파하고 중국 최초의 여성기자로서의 활동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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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중국 여성들은 수천 년을 이어온 봉건 예교와 전통 문화의 영향을 받아 보편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오랫동안 가정 속에 갇혀 새로운 문물의 출현과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사회 환경

에서 강동위가 저널리스트로 된 것은 여전히 많은 억압을 받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고 강동위는 당시 여성의 본보기가 되었다.

강동위는 유년기에 아버지인 강동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강유위는 “지금은 가정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많은데 문학에 능통한 여성은 적다. 하지만 이런 덕과 재능을 

겸비한 여성은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중국 문학 경전은 서적 종류가 많고 의미도 많

으니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유익할 것이며 나중에 신문사에 들어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르쳤다. 이처럼 강동위는 기본적인 듣기, 읽

기, 쓰기 및 분석 능력, 신문 업계에서의 성과, 정확한 가치 판단과 분석,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 수립 등에 있어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宋素红, 2006).

근대 중국 사회는 중요한 변혁 시기였다. 경제적으로는 자급자족 경제가 무너지고 

상품경제와 자본주의 민족공업이 발전했다. 사상적으로는 과거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지식인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서양의 진보적인 자연과학 지식과 민주적 개념을 

중국에 도입하여 중국 전통사상문화의 근대화 전환을 크게 촉진했다. 동시에 여성을 

재발견하였으며, 당시 중요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양계초, 강유위 등은 여성 교육

과 여성의 지위, 남녀혼인 등 여성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민족의 위기가 심화되었고 서양 여성 해방 사상이 도입되면

서 여성 문제는 사회인들로부터의 광범위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강유위를 비롯한 초

기 유신파 지식인들은 전통적인 남존여비, 중덕경재의 여성관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여학 진흥과 전족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여성 해방 사조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사상

은 강동위의 여성관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후기 강동위의 언론활동에서 명확하

게 드러났다. 이런 사조가 발전하면서 중국의 여성관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강유위의 핵심적인 여성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자 강동위의 여성관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여학을 진흥시키는 것이다. “여

자는 재능이 없는 것이 덕”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여학을 제창한 것은 근대 지식인들

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그러나 왜 여학을 진흥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진흥시켜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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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다른 관점이 제시되었다. 무술년 전, 여학을 제창했던 기본 

논리는 서양을 모델로 삼고 중서양 교육의 상황 대비를 통해 여학의 중요성을 정하자

는 것이었다. 무술년 이후에 유행한 여학관은 여성의 능력, 지능, 국가 개혁 발전의 

필요성 등에 더 치우쳐 있었다. 신해혁명 시기에는 페미니즘의 도입과 함께 여학 진

흥은 국가 수요에서 여성의 기본권리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여학 진흥은 더 이상 

국가를 진흥하는 수단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향유하는 하나의 권리가 되

었으며 남녀권리의 평등에 대한 각성과 인정이 반영되어 있다(卿丽萍, 2013).

둘째, 전족(발을 묶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다. 전족은 중국 전통 사회의 악습이다. 

여자가 어렸을 때 천으로 발을 묶어서 발뼈를 변형시키고 발끝을 작게 만들어 발꿈치

로만 겨우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근대 이후 많은 지식인들이 전족에 의문을 제

기하고 비판했는데,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전족을 금하자’고 선언한 것은 미국 선교

사 임락지(林樂知)가 주필로 활동한 <만국공보>였다. 이 신문은 1875년부터 여러 차

례 기사를 공개 발표하여 생리학, 정형과학, 유전학 등의 관점에서 발을 묶는 피해를 

호되게 질타했다. 1879년부터 양계초, 담사동은 전족 금지에 관한 글을 많이 발표했

는데 1898년 강유위는 광서황제에게 올린 <청금 부녀 포족절(请禁妇女缠足)>에서 국

가, 가정, 개인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전족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면서 “나라의 정법으로 

논하면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받는 것이고, 가정의 자비로 논하면 부모의 인애를 해

치는 것이고, 사람의 건강으로 논하면 뼈를 부러뜨려 장애를 주는 것이고, 군사적 경

쟁으로 보면 저질적인 요소가 인종 유전에서의 연속이며, 미관으로 논하면 이웃나라

에 야만적이라고 비웃음을 사는 것 이니, 참을 래야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유신파는 

일련의 전족 폐지 활동도 조직하였으며 1898년 유신 변법 시기에 불전족회 회원수는 

총 30만 명에 달했다(康有为, 1898).

셋째, 혼인 자유를 제창하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여자의 혼인은 부모가 결정한다. 

남녀는 결혼 전에 서로 만나 보지도 못한다. 결혼 후 남편이 아내에게 불만이 있다면 

이혼을 제기할 수 있지만, 아내가 먼저 이혼을 제기할 수는 없다. 남편이 먼저 세상

을 떠나도 아내는 남편을 위해 정절을 지켜야 하며 재혼할 수 없다. 전통적인 결혼 

제도는 여성에게는 일종의 압박이다. 근대 이후 서양의 자유사상과 결혼 풍습이 도입

되면서 혼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청나라 말기 및 민국 초기의 사회적 흐름과 풍조

가 되기 시작했다. 강유위는 사상 면에서 강동위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사상

적 관점은 강동위의 여성관 구축에 초석과 같은 역할을 했다. 강동위는 <여학이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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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글에서 먼저 중국과 서양의 여자 교육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사회 건설에 

대한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사례를 통해 제시했으며, 여성도 사회 운영의 한 부분임

에도 왜 남성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비판했다. 강동위는 이러한 관점을 여

러 차례 제시하였고, 많은 사례를 통해 여성이 교육을 받은 후 자신과 가족, 사회건

설과 나라의 발전에 미치는 이로운 점을 제시했다. 강동위는 여성이 교육을 받으면 

스스로 자신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도 남성의 정신적 스승이 될 수 

있으며, 여성의 사상도 남성을 촉진하고 일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동위는 <여학이폐설>에서 전족의 폐해를 지적하며 “게다가 전족의 폐해를 모르는 사

람이 없고 전족의 폐해를 입은 사람은 온 세상에 널려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화를 

복으로 여기는 것은 올바른 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전족의 폐해를 알고 멈춘 

곳도 있지만 그 이치를 아는 것은 통상의 몇몇 지역뿐이며 전족의 박해를 면할 수 있

는 사람은 몇 명에 지나지 않는다. 전 성의 사람들은 들은 체 만 체 하고 전족의 위

험을 아는 사람은 매우 적다. 이러한 막힌 마음을 열려면 여학을 제창하고 각성 교육

을 진행해야 한다”라며 여성 교육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지적했다.

3. 한국과 중국 최초 여성기자가 활동한 신문

1) 이각경이 활동한 <매일신보(每日申報)>

한국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1883년(고종 20년) 10월 31일 창간된 <한성순보>로 알

려져 있다. 이후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가 등장했다. 

<매일신문>의 전신은 <대한매일신보>이다(김이영, 2004). <대한매일신보>는 대한 제

국 시기에 발행된 신문이다. 1904년 7월 18일 창간된 이 신문은 영국인 배설(Ernest 

Thomas Bethel)이 투자하고 사장을 맡았으며, 한국인 양기탁이 총무를 맡고 박은식, 

신채호 등이 주필하고 고종황제 이희의 지원을 받았다(이희정. 2007). 이 신문은 창간 

후 한영합벽판이 1905년 3월 11일 폐간되었다가 1905년 8월 11일 재간되어 국한문

혼용(한글과 한문을 혼용)과 영문 두 판으로 나뉘었다가 1907년 5월 23일 다시 한글

판 신문이 발행되면서 1식 3면 구도가 형성되었다. 세 가지 버전의 <대한매일신보>는 

하루 발행부수가 총 1만 부 이상이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경

성일보>가 <대한매일신보>를 인수하여 제호에서 ‘대한’을 뺀 뒤 <경성일보> 자매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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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을 시작했다(수요역가연구회, 2002).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이 투자해 만든 신문이어서 당시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

국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일본의 신문검열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이 신문은 배일사상으

로 유명한 데다 신사상과 신문화를 적극 홍보하고 세계 각국의 정세를 널리 소개한 

애국계몽 운동의 중요한 신문으로 한국인에게 인기가 높아 발행부수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인들은 <대한매일신보>를 눈엣가시로 여겨 1908년 배설을 몰아내고 양기탁을 체

포했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 체결 이후 일본인들이 이 신문을 인수하여 <매일신

보>로 개명하고 조선총독부의 관영매체로 정했다. <대한매일신보>는 총 1461호를 발

행했다(리용필, 1993).

반일성향의 <대한매일신보>와는 달리 일본인이 사장을 맡은 <매일신보>는 조선 총

독부와 일제의 통치에 협조적인 관제 일간지였다. <경성일보>와의 통합, 분리를 거치

며 1937년 이후 제호가 <매일신보(每日申報)>로 변경되고 경영 형태는 주식회사로 바

뀌었다. 이때도 주식의 과반수를 조선총독부가 소유했다. 1920년 <조선일보>와 <동아

일보>가 창간되기 전까지 유일한 한국어 신문이었고, 태평양 전쟁 중 두 신문이 강제 

폐간되면서 1940년부터 또 다시 유일한 한국어 신문이 되었다. 

1945년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조선총독부가 해체되면서 좌파 계열 사원들 즉, 진

보적인 정치, 사회의식을 가진 사원들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던 중 미군정과 

충돌을 빚어 그해 11월 10일 정간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속간되면서 제호가 서울신

문으로 변경되었다(서울신문100년사 편찬위원회, 2004).

  <매일신보>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주로 식민정책을 선전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상은 국제 정사에 대한 보도와 논평의 편향에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

라 식민지 시대 여성의 행동과 사상을 형성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1910년대부터 <매

일신보>는 여성을 보도 대상으로 하는 글을 발표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사상적 통치를 

시작하였다(김경남, 2008). <매일신보>의 사설, 논설, 기사, 칼럼에는 모두 여성에 대

한 사상통치의 글이 실려 있다. 김경남 교수는 ‘1910년대 <매일신보>의 여성단론과 

식민지 여성 만들기’라는 글에서 1910년대 자료 중 <매일신보>에는 ‘여자’, ‘부녀’ 등

의 어휘가 많이 사용되었고, ‘여성’ 등의 어휘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

다. 또 여성에 대한 기사 내용은 분야별로 ‘여성노동’, ‘부업’ 등의 표현이 많았으며, 

특히 ‘일하지 않는 여성’, ‘사치와 허영에 빠진 여성’을 비판하고 일본 여성의 사례를 

도입해 당시 조선 여성의 사상동화를 꾀했다(김경남,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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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신보>에서 여성 교육을 옹호하는 것도 보다 ‘단순하고’, ‘순종적인’ 여성을 육

성하기 위한 것뿐이었다. 또한 <매일신보>는 전통적인 현모양처형 여성을 바탕으로 

국가주의의 가장 큰 목표와 결합해 ‘효열’을 지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혁명적 영

웅적 여성을 육성하려고 했다. 이러한 사상적 억압에 순응하는 여성도 있고 반발하는 

여성도 있었다(이민주‧최이숙, 2016). 시간이 흐르고 사상이 개화되면서 1920년대의 

조선 여성들은 보다 선진적인 교육을 받았고 독립여성의식이 각성되기 시작하였다.

  신문 속 여성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칼럼의 등장과 신문의 상업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최이숙, 2015). 1910년대부터 신문은 점차 민영화 되었고, 신문 간 경쟁

도 점차 증가하였는데 신문의 수익 확대와 독자층 확대를 위해 <매일신보>는 최초로 

여성칼럼을 도입하고 한국 역사상 첫 여성기자를 영입했다. 1920년 7월 2일자 사고

(社告)에서 한국 최초로 여성기자 채용 공고를 냈으며, 이때 채용된 기자가 바로 이각

경이다. 채용 공고에서 전제조건은 “남편이 있어야 한다”였으며, 그 호칭은 “부인 기

자”였다.

  <매일신보>는 조선에서의 식민지 지배와 사상 동화를 강화하고 독자층을 확대하기 

위해 1920년 7월 2일 3면부터 ‘부인기자’를 채용하는 기사를 실었다. 9월 14일부터 

이각경이 3면에 ‘부인기자의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쓴 가정방문기를 몇 차례 연재하

였는데 그 후 ‘부인기자’가 게재한 기사를 따로 발견하지 못하였고 1921년 1월 1일에 

이각경이 쓴 ‘새해 시작, 조선 가정주부’라는 기사가 실렸다. 새해를 맞아 조선 가정

주부들에게 전하는 4가지 조언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 기사는 6단 3개면에 걸쳐 게

재되었으며, 이틀 뒤 ‘가정부인’ 칼럼이 시작되었다. ‘가정부인’ 칼럼은 이후 ‘부인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변경되어 1921년 4월 25일까지 운영되었다(대한언론인회 편, 

1992).

  
2) 강동위가 활동한 <지신보(知新报)>

19세기 말 중국은 암흑 속에 있었고 열강의 위기는 한 걸음씩 다가왔다. 유신사상

을 가진 지식인들은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 중국의 발전 촉진이 필요함을 깨

닫고 신문 창간, 유신사상 전파 및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신보> 이전에 

유신파는 <만국공보>, <강학보>, <시무보> 등 신문을 창간했는데 그 중 <시무보>의 

영향이 가장 컸지만 청나라 정부의 탄압을 받아 변법 선전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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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은 조정에 얽매이지 않고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간행물을 갈망했다. 1897년 

2월 22일 <지신보>는 마카오에서 탄생했는데, 이는 강유위의 유신 변법을 홍보하기 

위해 마카오를 경유할 때 마카오의 거인 허수톈(何穗田)과 협의하여 마련한 것이다(邓

耀荣, 2013).  같은 해 11월 량치차오(梁启超)도 신문사에 합류했다. 일반적으로 지신

보에서는 (1) 변법의 논설을 선전 (2) 황제의 조서 (3) 경성 내외의 정사의 요문 (4) 

각국의 뉴스 (5) 서양의 선진 과학기술 지식 전파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그 중 

각국의 신문과 과학기술 지식은 약 3분의 2를 차지하였으며, 서양 문화와 과학기술을 

전파하고 민심을 계발하는 데에 주력했다(中华全国妇女联合会妇女运动历史研究室 

1991).

<지신보>는 1897년 2월 22일 마카오에서 정식으로 창간되었으며, 처음에는 5일간

이었으나 19호부터 순간으로 변경되었고, 112호까지 다시 반월간으로 변경되었으며, 

1901년 1월 20일에 폐간되어 총 133호(중 116권 부족)가 출판되었다.

일찍이 1970년대에 강유위가 일본 책을 접하고 메이지유신 운동이 일본 사회에 급

속한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기 위해 중국에서 개혁을 추진하려는 사상이 생겨났

으며, 그 후 그를 비롯한 유신파 인사들이 창간한 신문들은 모두 이런 취지에서 출발

했다. <지신보>는 강유위의 유신 사상과 대일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따라 <지신보>

에서는 일본에 대한 보도가 많이 다뤄졌다. 제30호부터 강동위는 <지신보>의 일본어 

번역 업무를 맡았고, 1898년 2월 강동위는 <지신보>의 원래 일본어 번역자인 마사요

시(山本正義)의 업무를 완전히 이어받았다. 번역 업무 외에도 강동위는 ‘중국의 쇠락

은 사기 부진 때문임을 논함’, ‘여학이폐설’을 발표하여 자신의 선진적인 여학사상을 

표현하였다. 또한 강동위는 선진 지식여성과 함께 <여학보>를 창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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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한국과 중국의 근대 역사에서 남성은 항상 지배적이었고 여성은 그들을 드러내지 

않는 침묵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근현대에 이르러서야 변화하기 시작했

다. 특히 당시에 팽배했던 봉건제도, 유교사상 등 낙후된 통념으로 인해 여성의 활동

은 억압되어 왔다. 당시 지식인들은 선진사상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여성의 사회적 역

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한국에서는 1920년, 중국에서는 

1897년에 최초의 여성기자가 등장하여 당시의 봉건사회적 특성을 타개하고 선진사상

을 적극 알리기 시작했다. 이들이 바로 이각경와 강동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들의 언론활동을 통해 이들이 어떤 여성관을 알리고자 했는지 여성역할관, 여성교육

관, 남녀평등관, 사회문화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한국과 중국의 최초 여성기자인 이각경과 강동위의 여성역할관, 여성교

육관, 남녀평등관, 사회문화관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한국과 중국의 최초 여성기자인 이각경과 강동위의 여성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형성 배경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이각경과 강동위의 언론활동 결과물인 신문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

았다. 이 두 명의 걸출한 여성신문사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시 국가별, 문화별, 사

회별 여성기자의 전반적인 모습과 사상적 특성을 환원하기를 바란다. 먼저 이각경은 

1921년 <매일신보(每日申报)> 여성기자로 활동하면서 총 40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하

지만 현존하는 기사는 21건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21건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기사는 대부분 <가정과 부인>이라는 코너에 실린 기사로 

1천 자 이내의 짧은 내용이다. 다음으로 강동위는 중국 최초의 여성 기자 유신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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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물인 강유위의 딸로 성장기에 아버지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며, 그 언론 활동

의 목적도 유신변법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여성관을 제시하기 위

함이다. 왕톈겐은 강동위의 여학 사상은 기본적으로 근대 유신 여학의 최고 고도를 

대표한다고 지적했다(王天根, 2010). 강동위는 1897년 <지신보(知新報)> 여성 기자로 

활동하면서 2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중국의 쇠락은 사기 부진 때문임을 논함’, ‘여학

이폐설’을 제목으로 한 이 2건의 기사는 대략 6페이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

석 대상 기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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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대상

구분 기사제목

이각경

1. 신년벽두를 제하야. 조선 가정의 주부께 (<매일신보>, 1921. 1. 11.)
2. 조선부인들의 아동교육에 대해. 어린아이의 교육방법은 이러합니다. 이를 깨달

으시오. (<매일신보>, 1921. 1. 14.)
3. 황폐한 예의를 개선하라. 예의는 식물보다도 더욱 귀중한 것임을 깨달으라. 

(<매일신보>, 1921. 1. 17.)
4. 부인의 내직 필요. 빈한함을 원망하지 말고 당신들이 부업에 힘쓰시오. (<매일

신보>, 1921. 1. 20.)
5. 위생에 대한 주의. 위생은 인생의 가장 큰 욕망인 건강의 원소인 것을 알라. 

(<매일신보>, 1921. 1. 23.)
6. 교제에 무각한 부인. 교제는 언어에 큰 관계가 있다. 아내에게도 좋은 말을 쓰

라. (<매일신보>, 1921. 1. 29.)
7. 금일 여자계의 악풍조와 정신적 개량에 주의. 어떻든지 질소하고 담박하게 여

자다운 여자 태도를 내여라. (<매일신보>, 1921. 1. 31.)
8. 아동의 유희는 무상한 자연교육. 아동을 두신 어머님은 유회가 큰 관계가 있

는 것을 알라. (<매일신보>, 1921. 2. 4.)
9. 종교에 대한 새 신앙. 참 신앙이라 하는 것은 이후 천당이나 극락에 가는 것

보다 오직 착한 일을 하자는 것이다. (<매일신보>, 1921. 2. 5.)
10. 금년에는 소원성취 하시오. (<매일신보>, 1921. 2. 8.)
11. 조혼의 악습을 타파. 사회의 발전을 생각하려면 이 조혼제부터 해결하라. 

(<매일신보>, 1921. 2. 15.)
12. 일반 가장에서 행하는 음식물 증답에 관한 주의. 음식물은 조금 잘금 잘못 

주면 도리어 악감정을 사는 것이오. (<매일신보>, 1921. 2. 17.)
13. 부정당한 희망을 하는 시모의 반성을 촉함. 동시에 시누이되는 사람들도 간

악한 행동을 버리시오. (<매일신보>, 1921. 2. 18.)
14. 낭유하는 남자의 회개는 부인의 충고에 있음. 우리 부인들은 우선 기생들의 

회장을 본받지 마시오. (<매일신보>, 1921. 2. 20.)
15. 결발에 대한 개량. 부인의 머리치장에 대하여 (<매일신보>, 1921. 2. 26.)
16. 매미 없는 조선가정 (<매일신보>, 1921. 2. 28.)
17. 자유와 개방적 생활. 오늘날은 남자만 의뢰 말고 각기 자유롭게 활동해야 

(<매일신보>, 1921. 3. 4.)
18. 노복 사용의 요소. 일반 가정에서 하인을 부터 쓰더라도 잘 쓰도록 해야 

(<매일신보>, 1921. 3. 7.)
19. 가화만사성. 평화는 성공하는 요소이다. 오늘날 계급타파가 급선무 (<매일신

보>, 1921. 3. 14.)
20. 부부간 칭호 문제. 내외간에 서로 부로는 칭호가 없는 것은 참으로 유감 

(<매일신보>, 1921. 3. 26.)
21. 신구절충주의. 혼례식은 이렇게 함이 좋아 (<매일신보>, 1921. 4. 25.)

강동위
1. 중국의 쇠락은 사기 부진 때문임을 논함 (<지신보> 32호, 1897. 9. 1.)
2. 여학이폐설 (<지신보> 52호, 189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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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각경과 강동위가 발표한 신문기사 가운데 여성관을 반영한 부분을 

중심으로 두 여성기자의 여성관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두 여성기자의 

신문기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귀납적 방법을 통해 여성관을 여성역할관, 여성교육

관, 남녀평등관, 사회문화관 등 4가지 층위로 구분했다. 첫째, 여성역할관은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말한다. 

둘째, 여성교육관은 여성이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관한 것이다. 셋째, 남녀평등관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해

야 한다는 관점을 다룬 내용을 말한다. 넷째, 사회문화관은 당시의 사회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해 이것이 사회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두 여성기자의 성장과정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강조하는 여성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발현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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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한국 최초의 여성기자 이각경의 여성관

1) 이각경의 여성역할관

(1) 가정에서의 여성역할관

이각경은 가정에서의 여성역할관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각경은 인생은 못생긴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좋고, 사악한 것보다 착한 것이 좋고, 가난보다는 풍요로운 것

이 인간성이라고 생각한다. 이각경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가난

과 풍요라고 생각했고, 누구나 가난을 몰아내고 만족을 얻고 풍요로운 삶을 살 방법

을 고민했지만, 때로는 삶이 뜻대로 되지 않자, 조선 부인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자신

의 운명을 탓했다. 이각경은 조선부인들이 가정일을 하인들에게 맡긴 채 사치에 몰두

하면서 가난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며, 부업을 통해 가정은 물론 

국가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에 글에서는 가정 내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잘 드러나 있다.

옛적에는 천자도 봄이 되면 밭과 논을 갈고 황후도 손수 길쌈을 한 일이 있다하지 않는
가. 여러 부인께서는 수입이 적다하지 말고 밀봉 같은 것이라든지 직조 같은 것이라도 부
업으로 열심히 하면 막대한 금전이 되는 것이다. 옛적 암매한 시대의 사상은 하루속히 버
리고 아무쪼록 편안히 놀기를 주장하지 말고 노력하기를 주장하면 풍부는 자연히 올 줄로 
생각한다. (<매일신보>, 1921. 1. 20)  

  또한 이각경은 조선 여자의 발전을 위해 조선 여자의 악습을 타파하고 나쁜 행동을 

바로잡고 선한 풍조를 내세우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각경은 조선부인 중에는 비

열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여자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남

자도 비열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역시 여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각경은 누구나 척박

한 삶보다 풍요로운 삶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스스로 부(富)를 모아 풍

족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남을 쥐어짜서 부를 얻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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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경은 가정 내에서 특히 시부모와 시누이 등 흔히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도 부인의 역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각경은 재산과 같은 경제적 부를 기준으로 

며느리를 미워하거나 시누이가 올케를 험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식하고 상식 있는 

아담한 부인”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며느리 친정에서는 의복이든지 음식 같은 것을 몇 벌씩 지어 보내야 그 며느리에 대해 학
대가 덜하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유죄 무죄 간에 며느리에게 대해 날이 갈수록 점점 학
대가 심해 결과에는 부부의 애정까지라도 멀어지게 해 가지고 친가로 가게 하는 부도덕한 
행동을 한다. (중략) 이상 말한 것은 전혀 무식한 부인들의 행동이고 유식하고 상식 있는 
아담한 부인은 결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줄로 생각한다. (<매일신보>, 1921. 2. 
18)

  이각경은 가족 화목의 핵심은 여성의 생각과 역할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이각경은

어떤 가정이든 부부 외에 자녀, 자손이나 하인 모두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사는 것이 조화로운 가정이다. 그러나 부부가 먼저 조화롭게 살아야 그 자손과 하인

이 이 집안의 주인을 따라 평화 즉 조화로운 가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부인들도 

다 아는 이치이다. 화목한 가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순종적인 태도를 통해

서 만들어진다는 편협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각경은 이에 더하여 문명

의 발달과 치열한 생존 경쟁, 동서양의 사상이 혼재했던 당시에 조선 부인들은 남편

의 생각과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남편의 말과 생각을 관찰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 남편의 사상과 사업을 이해할 만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하나 그러나 세계 지식이 있어
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입으로 전하는 말과 그 사상을 관찰해야 편지라든지 
원고 하나는 무난히 작성해야겠으며 또는 음악 같은 것이라든지 손으로 만드는 편물 같은 
것이며 석화 같은 것이라도 능히 그릴만 하여야 하겠다. (<매일신보>, 1921. 2. 28) 

  ‘노복 사용의 요소’에서 이각경은 조선 부인들이 가정에서 하인을 대할 때 친절한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각경은 이 글에서 “북한 가정은 부잣

집일 뿐 아니라 생활이 극히 어렵더라도 신분이 비슷한 가정이라면 하인이 있어야 지

위를 잃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하인을 대하는 

관습이 일종의 ‘나쁜 풍습’이라고 비판했다. 이각경은 조선 부인들이 집안일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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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교육까지 하인에게 떠넘기고, 이것이 자녀의 장래를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각경의 생각은 하인이나 남녀뿐만 아니라 오래 함께 살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고 실제 조선 부인들은 하인을 자주 꾸짖고 구타하는 등 잔인하게 대

했는데, 이러한 행태가 가정의 평화에 좋은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우리 부인들도 그와 같이 잔인하고 참혹한 대접을 하지 말고 잘못하는 일은 친절한 언사
로 충고하며 선량한 점은 환영하여 줄 것 같으면 결코 하인으로 인해 가정의 평화를 손
상한다던지 주인을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등 불쾌한 일이 없을 줄로 아는 바이다. 

(<매일신보>, 1921. 3. 7)     

(2) 사회에서의 여성역할관

  이각경은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각경은 조

선은 시대의 풍조에 순응하여 이전의 사물이나 풍습을 버리고 시대에 맞는 교육과 사

상을 맞이하여야 하며, 설령 전체 시대의 풍조가 이전의 관습이나 사물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풍조를 받아들이고 이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한다. 새로

운 풍속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해

서는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래의 내용은 당시 조선 여성들이 

기방 기생들의 의복이나 외모를 따라 하려는 경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으

며, 여성들 스스로 문명사회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형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머리 같은 것도 기름을 아주 많이 바를 수는 없겠지만 바르더라도 그 정도를 지나지 않
도록 해 질소하고 담박하여야 하겠거늘 이와 반대로 무슨 향기가 있는 짓꾸 같은 것을 
사용하는 외에도 여러 가지 찬란한 빈을 꽂고 다니며 그 외에도 목도리 같은 것은 청년 
시대의 기혈이 방강한 시기인 즉 아니하고 다니더라도 무방하다 할 수 있는 중 부득이 
하더라도 단아한 것으로 하여야 하겠는데 흔히 삼팔이나 무슨 찬란한 비단으로 하여 가지
고 한 끝은 등에 있고 한 끝은 앞에 늘어지게 해 남 보기에 주사청루에 출입하는 창녀와 
같이 하여 불량자에게 히야 까지나 무슨 좋지 못한 행동을 받게 되니 여사하고야 어찌 
우리 여자 사회를 개혁할 수 있으며 진실하고 아담한 행동을 홀지라도 반대 자가 많은 
이때인데 더욱이 여사한 비루하고 천착한 행동을 하고 어찌 이 반대자를 압도하고 문명한 
여자계를 지도해 발전하겠는가. (<매일신보>, 192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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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각경은 ‘개량’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이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나

날이 발전하는 시대에 과거의 예절을 지키지도 않고 나날이 발전하는 풍조를 그대로 

숭상하지 않고 있는 당시 여성들에게 개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각경은 요즘 조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대에 과거 시대의 예절만 지키고 새 

시대를 숭상할 수도 없고, 어찌 됐든 오늘날과 비교하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크게 달라졌다고 본다. 조선 부인들이 깨달음과 자각을 통해 낡은 사상을 개량해야 

세상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각경은 조선 부인

들이 사상 개량을 통해 자신의 지혜와 담력을 통해 사회에서 잃었던 부인의 지위를 

회복하고 일상의 무지몽매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기자는 이 문제에 취해야 대략 논란해 보고자 하는 것이나 여기 한 가지 말해두지 않
지 못할 것이 있으니 개량을 주장하기 전에 보수라 하는 과거사 중에 좋은 것을 어디까
지 보존해 지켜가야 하겠다는 정신을 잊어버리고 이를 창도함은 아니다. 본래 개량의 완

전함은 보수의 고수에 대한 근본이 있은 후 이를 말함이다. (<매일신보>, 1921. 1. 11)

지금 우리 부인들이 이를 비교해 보고 깨달아 욕심내는 것은 전혀 침착한 점에 대해 안심
한 것이 있으니 다름 아니라 이웃집 부인 중에 금비녀나 비취가락지나 혹 새로 난 비단으
로 의복을 했으면 그것을 보고 나와 비교해 남만 못하다하고 그 남편 되는 이만 졸라서 
외양을 꾸밀 마음이 간절할 줄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천착한 점에는 매우 비교심이 많기
에 우리 부인께서는 유조한 좋은 일에는 전진해 가는 것은 없고 밤낮 한 모양으로 있다. 
그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쓸데없는 일에는 매우 진취되는 모양이다. 어서 하루빨리 깨
달은 후에 세상 일이 모두 이전과 오늘이 다른 것을 가르친다든지 남편을 섬기는데 라든
지 외인과 접촉하는데 라든지 모두 슬기 있고 배포 있게 해가며 또 이외에 남는 힘과 의
사가 있으면 세상을 위해 적당히 일을 하는 것도 또한 재미있으며 여러 부인이 이왕 사회
에서 떨어졌던 지위도 회복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일상 몽매한 처지를 벗어나기 어
려운 것은 정해진 이치라 하겠다. (<매일신보>, 1921. 1. 11)

  이각경은 부인의 예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선물을 줄 때 받은 선물보

다 조금 더 비싼 선물을 주는 것이 선물하는 사람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선 

여성들이 그러하지 못한 데 대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선 부인들은 기차에 탔을 때 

자리를 점유하기 위해 밀치거나 음식을 먹을 때 떠들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사생활에 대해 거리낌 없이 질문한다며 지적했다. 이처럼 기차나 식당 등 사회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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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선 부인들이 예절을 잘 지키지 않음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함을 강조했다. 

조선 부인들께서는 남이 나에게 일원 어치를 보내면 나는 대신 보낼 때에는 칠십 전이나 
팔십 전 어치를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과 같이 일원 어치를 보내는 일이 없으
며 또 그 외에도 남에게 정을 표하기 위해 무슨 물품을 보낼 때에는  값이 좀 들더라도 
상등 물품을 사서 보내야 비로소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보내는 자기
의 성의를 나타낼 수 있다. (<매일신보>, 1921. 1. 17)

제일 전차라든지 기차 같은 것을 탈 때에 보면 서로 먼저 앉으려고 밀어 던지며 조금 심
하면 싸움까지 하니 진실로 한심하기 한량없다. 이러한 일은 남자들도 많지만 이보다도 
우리 부인들이 더 심하다. 또 우리 부인들을 보면 이러한 전차라든지 기차 같은데서 어떠
한 사람이든지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비켜주며 앉으라고 하여도 고맙다는 답사도 없이 모
르는 체하고 앉을 뿐이니 이를 보는 외국 사람들은 그 무례함에 대해 놀라기를 금하지 
않게 된다. 이는 부인들께서 무슨 악의를 가지고 그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녀 간 언어를 
통하지 않는 악한 습관이 있으므로 그러하지만 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야 어찌 무례하다
고 하지 않겠는가. (<매일신보>, 1921. 2. 17)

중빈이 모인 곳인 즉 음식 같은 것을 먹을 때라도 조용히 서로 권해 가며 체면을 해서 
잡수셔야 예의가 있다고 하겠는데 이는 조금도 생각지 않고 서로 많이 까먹기 위하여 떠
들고 말다툼까지 하고 심한 부인은 남보다 먼저 잡수시고 또 달라고 해 수건 같은데다가 
싸가지고 가니 자기가 먹지 않고 싸가지고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자기 것은 남보다 먼저 
먹고 아니 먹은 모양으로 또 달라 해서 싸가지고 가는 이가 많다. (<매일신보>, 1921. 2. 
17)

예의동방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으며 시대에 적당한 여자가 되어 우리 사회를 문명한 곳
으로 나아가게 할가 원하니 이와 같은 무례한 일을 속히 고치고 또한 우리의 고유한 예
의는 어디까지든지 보유하는 동시에 자연법칙인 예의를 더욱 선량하게 이행하시기를 바란
다. (<매일신보>, 1921. 2. 17)

  사회적으로는 조선의 남성들이 화류계에 탐닉했기 때문에 부인들은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화류계의 나쁜 풍조를 따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각경은 이러한 나쁜 

풍조를 비판하면서 조선 부인들이 현모양처로서의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 부인들의 지혜와 고상한 인격으로 남편을 인도하고 훈계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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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부인들 중에는 요사한 창기나 예기라면 역시 무슨 고상한 인물로 인증하고 
부인다운 태도는 오히려 재미없이 생각하고 의복이든지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기생의 태
도를 본받으려 하는 부인을 종종 본다. 이러하고는 도저히 이상 말한 것과 같이 방탕한 
남자들을 회개 시킬 수 없으니 즉 우리 부인들께서는 기생과 같이 천한 행동을 본받지 
말고 현처다운 아담한 태도를 가져 아무쪼록 거리에서라도 기생과 부인들과는 그 태도라
든지 의복일지라도 전혀 다르게 하지 아니하면 기생이나 예기보다 영특하고 신성한 인물
의 가치가 무엇으로 나타나겠는가. 이상 말한 것은 다름 아니라 요새 청년들은 너무 비루
하고 난잡한 행동만 하기에 우리 부인들께서는 요사한 악마 굴에서 있지 않도록 충고해
라. (<매일신보>, 1921. 2. 20)

2) 이각경의 여성교육관

  이각경은 아동 교육에 대한 문제 또한 강조했다. 다음의 글에서 나타나듯이 이각경

은 조선의 부인들이 아동을 교육하는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일정한 틀에 갇혀 자유

를 배제하는 교육이 아닌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이각경은 조선 부인들이 자녀교육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

했다. 이각경은 게임을 더 시켜야 한다는 것은 진흙 같은 것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우호적인 범위에서 놀게 한다는 것. 이를 통해 “북한 어린이들이 외국 어린이

들에 비해 나약하고 게으르며 심리상태도 좋지 않고 씩씩한 면이 없다”며 “북한 어린

이들이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다”며 “사회적인 책임을 지려면 북한 부인이 자녀 교

육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든 유희 중의 한 예를 들어 말한 것이나 이 외에도 나무나 돌 같은 것으로 여러 
가지 물건과 돌을 쌓아서 집 같은 것을 만들어가며 아무쪼록 잘 만들어보려고 열심히 하
는데 이것이 즉 자연적 교육법이라 하겠다. 이 뿐만 아니라 인생에 건강이라 하는 것은 
운동에 있다하는데 아동들에게 운동은 유희에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는 유쾌한 장난을 
하도록 권고해야 되겠다. 그러함으로 유치원을 볼지라도 아동에게 흙 같은 것을 주어서 
장난하게 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난감을 주어서 재미스러운 운동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은 근일 아동 학자들의 일대 각성이라 하겠으며 또한 유치원에서 아동에 대한 유희 교
육은 그 효력이 적지 않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 조선에서는 아동들
이 여사한 흙장난 같은 것을 한다든지 활발하게 친구들과 뛰어가며 유희를 할 것 같으면 
손과 얼굴이 검어지며 의복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크게 금지하니 이는 전혀 아동에 대한 
양호한 교육이라 할 수 없다. (<매일신보>, 19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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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각경은 개념적 차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한 예로 조선 부인

들이 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고 겉모습만 깔끔하게 유지하며, 집안 청소에 있어서도 

청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각경은 여

성들이 위생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이각경은 조선 부인들은 매일 청소하지만 보통 남들이 볼 수 있는 방이나 마

루 이런 곳만 청소하고 남들이 보기 힘든 다락방이나 창고 같은 곳은 먼지가 산더미

처럼 쌓여서 위생으로서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몸을 

위해 생활 속에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으로 생각

한다.

위생이라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실행하는 것이지만은 타인보다 먼저 내 몸을 위해야 
아무쪼록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건강한 신체로 지내고자 해야 위생을 하는 것인데 우리 
조선 부인들께서는 위생보다도 타인의 이목을 두려워해서 집안 청소도 하고 의복도 갈아
입는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타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청소할 줄을 모르니 어찌 위
생을 아는 부인이라 하겠는가. (<매일신보>, 1921. 1. 23)

여름이 되면 더러운 먼지나 쓰레기가 부패해서 그곳으로부터 병균이 발생되어 일가정을 
멸망하며 좀 심하게 말하면 한동네를 멸망하게 되기 쉬우니 부인들께서는 무엇보다도 더
욱 주의해야 할 일은 이 위생이라 하겠다. (<매일신보>, 1921. 1. 23)

  이각경은 또한 일부 조선 부인들이 사교적인 자리에서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

고 있다며, 사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각경은 조선 부인들이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사업과 지위에 따라 재미있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각경

은 가능한 한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손님이 찾아오면 북한 부인들은 보통 

생활고를 얘기하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내용이나 시부모님, 며느리들의 뒷담화,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들으면 짜증을 내거나 이런 식의 사회생활은 실패이다. 또한 어린이

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고 배우며, 지성 교육을 해야 유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대화 예의가 매우 중요함에도 

조선 부인들의 사용 언어가 그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아동이 부모의 

언어습관을 배우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부모가 친절하고 고상하고 우아

한 말을 사용하여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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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부인들은 손님이 찾아가면 그 손님의 마음을 만족할 만한 담화는 안하고 보통 하는 
담화들을 들어보면 생활 상 곤란한 이야기나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잘사는 것을 부러워하
는 담화가 아니면 시부모의 흉이나 며느리 흉이니 유식하고 아담스러운 부인될 담화는 하
나도 없으니 이와 같은 상식 없고 무취미한 담화를 해서 모처럼 왔던 손님은 듣는 게 실
증이 나서 주인은 담화를 하는데 듣는 손님은 졸거나 하품과 기지개를 하게 된다. 이러면 
진실로 사교에 실패를 할 것이다. (<매일신보>, 1921. 1. 29)

우리 부인들께서 아동에게 사용하는 언사는 될 수 있는 대로 고상하고 아담한 말을 들려
주어야 하겠으며 친구한테 사용하는 담화라도 경어를 써야 하겠다. (<매일신보>, 1921. 
1. 29)

  이각경의 여성교육관은 가정과 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각경은 오늘날 조선 인민은 여전히 각성하지 못하고 반듯하게 앉아 

있고, 과복은 못 해도 엄살을 부리는 양반이 많으며, 이런 경우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심할 것이며, 남자는 사교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상은 점차 사라지겠지만, 여자는 

집안에만 있을 뿐 사회의 변천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사상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으

리라 생각한다. 다음의 글에서는 교육을 통한 지식 습득이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이각경은 조선 부인들이 이런 계급

주의 사상을 빨리 버리고, 문벌의 좋고 나쁨에 따라 남을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손들이 남보다 훌륭한 인격을 쌓도록 하려면 노동을 많이 시키고 공부를 많이 시켜

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식여하에 자기 신분의 귀천이 있는 것이나 또한 그 지식이라 하여도 정도가 있으니 본 
기자가 주장하는 지식이라 하는 것은 박사나 학사 등 지위에는 못 이를지라도 보통 학식
은 남녀를 물론하고 있어야 한다. 제일 쉬운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가정 재산이 풍부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보관할 수가 있으나 만일 무식하면 암매한 시대에 자기의 재산까지
라도 눈뜨고 도적을 맞게 될 것이로다. 어떠한 방면으로 보던지 지식이라 하는 것은 없지 
못할 것인 즉 이상 말한 것과 같이 서로 형제 같은 불쌍한 동포를 사랑하고 의지해야 화
목하며 학문에 힘쓰기를 바란다. (<매일신보>, 1921. 3. 14)

3) 이각경의 남녀평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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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에 측면에서 이각경은 조선 여성의 지위가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음을 비판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유교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조선시대 가부장

적 제도에서 기인한다. 이에 따라 조선 남성들은 여성을 무시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

정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 이

각경은 여성들에게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 조선 남자들은 아직까지도 여자라 하면 무정신 무능력 무가치 무이해하는 걸로만 알
고 절대의 금고를 할 뿐 아니라 여자된 자체로 말할지라도 스스로 자기들은 이 사회에서
는 인생된 권리가 없고 다만 남자의 기생물로만 알고 자포자기적의 자태를 하게 되니 어
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매일신보>, 1921. 3. 4)

우리 조선 부인들은 아직도 깊이 든 잠을 깨지 못하고 한 가정에서도 자유와 개방적 생
활을 못하고 대문 밖이 어떤지 자기가 있는 사랑방이 어떠한지도 모르게 되어 단지 안방
구석에 깊이 갇혀져 있다. (<매일신보>, 1921. 3. 4)

우리 조선 부인들도 남의 나라 여자들과 같이 남에게 의뢰생활을 하지 말고 자유와 개량
적 생활을 하자는 말이다. (<매일신보>, 1921. 3. 4)

  하나의 예로, 조선시대의 부부들은 서로 부르는 명칭이 없었는데, 이각경은 이를 

당시 사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남녀평등에 대한 개념 부재가 낳은 결과라 보고 있었

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각경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호칭 사용을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남녀평등관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구성원이자 주체로서의 호명

이 남녀 구분 없이 동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각경은 이러한 인

식 형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조선 부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깨우쳐야 한다고 강

조했다. 

조선 가정에서는 그 가정의 주부되는 아내가 남편을 대하여서는 직접으로 부르는 때에는 
영감이니 나리니 서방님이니 하는 완전치 못하나마 부르는 칭호가 있지만은 그 남편 되는 
이가 아내를 부를 때에는 별로 지당한 명사가 없이 보통 누구에게든지 사용하는 (여보시
오)라는 것 외에는 없으므로 흔히 그 아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앉았을 때에 (여보시오)하
고 그 아내를 부르면 정말 대답할 아내는 대답 안 하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하게 되어 일대 희극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실례되는 일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는 외국 사람들과 같이 조선 여자들도 이름을 따라서 무슨 특별한 지정 명사가 있어
야 하겠으며 또한 그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명사에 대하여서도 이상 말한 것과 같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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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니 서방님이니 나리니 하는 일이 있지만은 이것도 완전한 명사라고는 할 수 없다. 
(<매일신보>, 1921. 3. 26)

4) 이각경의 사회문화관

  이각경은 종교에 관한 글에서 조선 부인의 우매한 종교 관념에 대해 지적했다. 특

히 이각경은 조선 여성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당

시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여성들의 인식과 관점에 있어 자율성이 필요함을 보여준

다.

조선 부인들께서는 종교라 하면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불에게 경을 두는 것으로만 알고 
그 우상에게 가서 일심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하니 이와 같은 목적의 신불이 무슨 능력으
로 신성한 인성의 선악을 구별하고 복과 죄를 줄 수 있다. (<매일신보>, 1921. 2. 5）

본 기자가 주장하는 신종교의 신앙이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후에 극락과 천당에서 
종교적 도덕심으로 서로 서로 도덕과 종교로부터 나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해야 우리 인성
에 제정한 법률 외에 도덕이라는 법률이 있어야 우리 인성사회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므로 
불가불 종교라 하는 것은 신앙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이른바 신종교라 하겠다. 이 외에도 
우리 부인들께서는 종교를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부처에게만 모든 일을 도와달라고 
의뢰했지만 이로부터 신앙할 신종교의 신앙은 천당이나 지옥이 다 자기의 마음에 있다는 
것으로 신앙해야 하겠다. (<매일신보>, 1921. 2. 5）

  이각경은 또한 조선의 새해 풍속문화에 대해서도 낡은 사상을 개량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각경은 조선 부인들이 새해에는 가정, 사교예절, 아동교육에서 새로운 변화

를 겪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선 부인들의 근대적 의식 고취가 가정은 물론 사

회의 근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보았음을 보여준다.

이것도 속히 개량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나 우리 부인들께서는 이 음력 일월을 사용하므로 
이 신년에 대해 잠간 말하고자 한다. 일월 일일이라 하는 것은 즉 과거 일년  간에 대한 
우수사려(忧愁思虑)를 잊어버리고 금년부터는 새로운 기쁨을 더하고자하는 그해의 일월 
원일이므로 이날은 옷도 새 옷을 입고 음식도 새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다. (<매일신보>, 
1921. 2. 8）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형식에 대한 것을 새로이 할지라도 금년 일 년에 대한 사업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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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습관을 개량치 않고는 욕망하는 바와 같이 새로워 질 것이 아닌 즉 금년 사업을 새
로이 성공할 요소되는 마음과 습관을 새로이 하여야 이성 따라서 우리의 사업에 대한 성
공도 욕망대로 새로워 질 것이다. (<매일신보>, 1921. 2. 8）

가정에서는 상봉하솔(上俸下率)하여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宾客) 하는 것으로부터 심지
어 아동 교육까지라도 시대에 적당 하도록 행하며 사회에 나와서는 교제라든지 사회 공동
에 대한 공덕심 같은 것이라도 모두 새로운 마음과 행동으로 사물에 접촉하면 작년보다 
금년은 자연히 성공과 영화가 있을 줄로 믿으니 원컨대 우리 부인들께서는 본 기자가 이
상에 말한 것이 비록 용렬하다고 하겠지만 이와 같이 이행해서 금년부터는 부모에게 효행
을 하고 한 가문을 화목하게 하며 자손이 없는 이는 유자생녀(有子生女)하시고 또 남취여
가(男娶女嫁)하며 아무쪼록 사업에 열심히 해 금전도 많이 모아서 소원 성취하기를 바란
다. (<매일신보>, 1921. 2. 8）

  이각경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관습의 폐해에 대해서도 사회적 발언을 이어나갔다. 

예를 들어, 조혼이 부부의 감정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적 성장에도 좋지 않다며 

조혼에 대한 해악을 비판했다.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이어 내려오는 관습이라 하더라

도 잘못되거나 사회에 해가 되는 관습이라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진보적인 생각이 

담겨 있다. 

조혼을 하면 신체가 쇠약하게 되어 충분한 활동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조혼
을 하면 장성하여서는 부부간 서로 불합하여 지는 일이 많으므로 조선 가정에서는 종종 
이렇게 소박하는 일이 있는데 일다 사정을 인해 여사한 경우를 당하는 일도 있지만 안 보
통 남자보다 나이 많은 여자와 십이 삼세나 그렇지 않으면 십오 육세에 조혼을 하므로 자
연부부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치 못하는 시대에 결혼을 해 부부의 애정은 없이 지내
는 중 장구한 세월을 지내가자면 서로 결점이 있을 것은 누구든지 면치 못하는 것인데. 
(<매일신보>, 1921. 2. 15）

조혼한 것과 장성한 후 결혼한 관계를 분별하라는 말이다. 자녀 간 누구를 물론하고 장상
한 후 결혼을 하여야 하겠으며 또는 조혼을 하면 기억력이 감하여 질뿐만 아니라 다소간 
애정이라는 것을 안다하게 되면 자연히 두뇌가 복잡하게 되므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인 
즉 십오 육 세에 공부할 시기인데 이 조혼으로 인하여 공부를 못하게 되니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매일신보>, 19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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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최초 여성기자 강동위의 여성관

1) 강동위의 여성역할관

(1) 가정에서의 여성역할관

강동위는 ‘여학이폐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성역할관에 대해 드러내고 있다. 

강동위는 무릇 사물은 모두 대외적으로 음양 양면을 나타내고, 빛은 흑백, 모양은 방

형과 원형, 질은 유체와 고체, 힘은 흡입력과 추력이 있으며 수에는 기수와 짝수가 

있다. 동물은 암수와 수컷이 있다고 한다. 강동위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고 천한 

높낮이의 구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강동위는 특히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

고 있다. 강동위는 출생 후 아기가 백지장처럼 순수한 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다. 그들의 성품은 어머니만이 그 개성에 따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어

린 시절,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교육이 자녀의 덕목과 품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피력했다. 

태어난 후 아기는 천성이 백지장처럼 순수하다. 그들의 성품은 오직 어머니만이 그 개성
에 따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더구나 아이들은 엄마 앞에서는 제멋대로 굴지만 아버지
를 두려워해 아버지로부터 받는 영향은 적고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것이 많다. 어릴 때 배
운 내용은 자라난 후의 덕목과 직결된다. 성인이 된 후의 품행이 좋은 지는 유년의 출발
이 좋은지에 달려 있다. (<지신보>, 1898. 3. 21, 52호)

(2) 사회에서의 여성역할관

강동위는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세심하고 

인내심이 강한 여성의 특성이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부합하고 있는 만큼 여성들의 사

회적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강동위는 평소에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남

녀의 구별이 지혜롭고 어리석은 구별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늘 생각하고 현명한 아내

도 어리석은 남편보다, 현명한 여관도 무모한 남자보다 못한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인재의 좋고 나쁨은 무엇보다도 유년기의 학습이다. 서양에서 계몽하는 교사는 대부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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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데, 여교사는 세심하고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현덕이 없는 어머니가 유리하
다. (<지신보>, 1898. 3. 21，52호)

2) 강동위의 여성교육관

  강동위는 이 글에서 서구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번영은 모두 교육에 그 원천이 있

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교육은 도덕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

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강동위는 여성들이 지식을 배

울 경우, 자신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을 배워 가족을 부양할 수 있

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문명이나야만은 주로 후천적 교육에서 결정된다. 한 나라는 교육을 받지 않은 여
성의 절반으로 구성돼 있고, 한 가정은 남성과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이 함께 살고 있다.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나라가 어지럽지 않은데 뭘 기다립니
까? (<지신보>, 1898. 3. 21，52호)

그래서 여학을 여는 것이 야말로 국가 진흥의 기본이고, 그 정도로 반듯하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지신보>, 1898. 3. 21，52호)

여자는 교육을 받으면 효성이지극하면 부모를 섬기고, 현덕이 있으면 남편을 섬기고, 정
의가 자식을 교육한다. 여성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수신입지(修身立之)의 말과 행동은 현
성의 도리에 어긋나고 국가의 법도에 어긋난다. (<지신보>, 1898. 3. 21， 52호)

지금 사회 풍조를 바꾸고 올바른 방법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여성 교육부터 시작해야한
다. (<지신보>, 1898. 3. 21， 52호)

3) 강동위의 남녀평등관

강동위은 중국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의 기사

에서 살펴보듯이, 당시 중국 사회에서는 남자아이의 행동장애는 물론 지식장애에 대

해서는 문제로 여기고 있지만,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강동위는 페르시아와 인도, 미국 등 다른 나라와

의 비교를 통해 교육적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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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다. 

옹알이는 발음이 안되고 까치발을 들고 걸음을 두려워하면 부모는 아이의 장애를 걱정한
다. 말이 행동장애가 있는 아이는 부모가 걱정을 많이 한다. 여자아이는 학문적 지식장애
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왜입니까?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
자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포기해야 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일까? 도덕적인 납치일 
뿐이다. (<지신보>, 1898. 3. 21， 52호)

페르시아인과 인도인은 나라마다 여자가 있어 감히 볼 수 없다고 생각했고, 미국은 어느 
집안에 여자가 많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축하했다. 똑같은 여자인데 태도가 이
렇게 다르다. 나는 처음으로 나라마다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나라
의 흥망성쇠가 따로 없는 것도 아니고, 구미 각국의 강성은 고대를 훨씬 능가한다. 이들 
국가의 제도적 완비, 인재양성, 지적 표현, 풍격의 돈독함, 기백의 웅장함, 국가 제패는 
모두 서구국가들이 교육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서구의 교육제도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모두 여덟 살에 학교에 입학시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부모를 처벌하는 것이다. (<지신
보>, 1898. 3. 21, 52호)

4) 강동위의 사회문화관

강동위는 ‘중국의 쇠락은 사기 부진 때문임을 논함’이라는 글에서 국가와 사회의 강

대함에 대한 지식인의 역할에 주목했다. 인재 양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기고 당시 

중국인들의 지식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위는 같은 시기 중국이 겪

은 고난의 근원이 중국인들이 교육을 덜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우매한 낡은 

사상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에 반해 지식인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지식인이 계승한 중국의 유교 사상은 구우일모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 지식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성현 사상을 대대로 물려받아 내려오면서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는데 중국이 그렇게 빈약한 것을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한때 혼자 있으면서 
이런 현상의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 우리의 전함이 튼튼하지 않아서일까? 우리의 병
기가 예리하지 못해서일까?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강력한 조건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국
토가 좁아서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것일까? 또 아니면 물산이 희박하고 나빠서 국민의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 또는 우리 국민
이 무지몽매하여 교화를 받아들이지 않아 문명 고국에 걸맞지 않는 것일까? 이 모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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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이 틀렸다. 진짜 원인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의 기개가 분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
식인의 기개가 분발되지 않고 안일을 추구하며 자신만 보전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의욕
이 부족하여 결국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게 되었다. (<지신보>, 1897. 9. 1, 32호)

강동위는 선비들이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가 지금의 중

국을 만들었다며, 지식인들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강동위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지식인의 기세가 약화되는 현상을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

이 사회변화의 근간이 되며, 특히 지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강동위의 철학을 

보여준다.

지식인의 기개가 분발되지 않고 안일을 추구하며 자신만 보전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의
욕이 부족하여 결국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게 되었다. (<지신보>, 1897.9.1, 32호)

우리를 야만인처럼 보고 우리가 교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스스
로를 격려하고 나라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지식인이라 할 수 없다. 지식인은 자연을 
우러러보고 종교를 굽어봐야 하며 고금을 알고 중국과 외국의 정세를 수평적으로 살피고 
성현의 학문으로 천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지신보>, 1897. 9. 1, 32호)

인재야말로 나라의 근본이고 지식인은 인재의 원천인바 지식인이 많으면 나라가 번성하고 
지식인이 적으면 나라가 재앙을 맞게 된다. (<지신보>, 1897. 9. 1, 32호)

3. 한·중 최초 여성기자들 이각경과 강동위의 여성관 비교

1) 이각경과 강동위 여성관의 공통점 

  이각경과 강동위의 여성관은 여성역할관, 여성교육관, 남녀평등관에서 공통점을 보

여주었다. 이각경과 강동위의 기사에서는 ‘개량’, ‘선진’ 등과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이각경은 이 글에 이렇게 썼다. 부인의 개량이라 하면 말이 

너무 막연하며 또 이 개량이라 하는 것이 타방면으로 요구할 것도 있겠으며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주장을 할 것도 있겠으며 혹은 부인의 처지를 따라 말할 수도 있으니 

즉 도시의 부인이 다르고 지방 농가의 부인이 다르고 또는 노부의 젊은 부인을 따라 

각기 개량할 점이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개량이라 하는 것은 요구하는 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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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물론 하고 늙고 젊은 관계에 불과하며 경향의 구별을 논란치 아니하고 다

만 지금 우리 조선은 날고 달로 변해가는 이 시대를 당하여 지난 시대의 범절만 지킬 

수도 없고 또 나날이 달려가는 풍조를 다 숭상할 수도 없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오늘

이 이전과 비교하면 정신상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든지 물질상으로 인한 일이든지 우

리의 주위 사정이 심히 변한 것은 누구든지 그렇지 않다고 반대는 못 하겠다고 생각

하는 바이다. 그런, 즉 여기에서 개량이라 하는 말이 생기며 또 그 필요함을 감동함

을 생기는 고로 이 기자는 이 문제에 취해야 대략 논란해 보고자 하는 것이나 여기 

한 가지 말해두지 않지 못할 것이 있으니, 개량을 주장하기 전에 보수라 하는 과거사 

중에 좋은 것을 어디까지 보존해 지켜가야 하겠다는 정신을 잊어버리고 이를 창도함

은 아니다. 본래 개량의 완전함은 보수의 고수에 대한 근본이 있고 난 뒤를 말함이

다. 즉 이것을 오해하면 불가할 줄 생각한다. 여기서부터 우리 조선 일반 부인으로서 

이 시대에 따라 고치지 아니하지 못할 일을 들어 논란하려고 하니 쓰는 여러 기명이

며 집으로 보아도 이층이니 벽돌집이니 하는 화려하고 굉장한 것이 이로 세일 수 없

이 있으나 다 사람마다 형세 없어 뜻과 같이할 수는 없으려니와 누가 만류하거나 금

지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신년벽두를 제하야. 조선 가정의 주부께 >, 1921. 1. 11).

  또한 강동위는 이 글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방희는 사서를 계속 쓸 수 있고, 복녀

는 경서를 전할 수 있고, 위모는 자강학을 가르칠 수 있으며, 송나라의 옛사람의 가

르침을 이어받아 고대의 현녀를 볼 수 있으며, 모두 경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재앙

을 단언할 수 있다(那么班姬能续写史书, 伏女能传经书, 韦母能课子讲学, 二宋继承古

人传授教义, 看古代的贤女, 都能根据经书中的教义来决断祸事灾难). 책을 읽지 않았다

면 누가 이런 이름을 역사에 남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서양 각국을 공부해서 

고금을 통달해야 한다. 이는 조선 여성들이 봉건사회의 낙후된 사상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수용해야 할 것을 강조했음을 보여준다. 즉, 당시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 지식

을 배워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

다.(<여학이폐설> 52호, 1898. 3. 21.) 

  이 외에도 이각경과 강동위은 특히 여성교육과 아동교육에 주목했다. 이들은 교육

이 사회 안정의 근본이며, 국가 발전에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러한 차원에

서 여성교육과 아동교육이 매우 시급하다고 여겼다. 이각경은 이 글에 이렇게 썼다. 

이뿐만 아니라 인생에 건강이라 하는 것은 운동에 있따하는데 아동들에게 운동은 유

희에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때로는 유쾌한 장난을 하도록 권고해야 하겠다. 그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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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치원을 볼지라도 아동에게 흙 같은 것을 주어서 장난하게 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난감을 주어서 재미스러운 운동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은 근일 아동 학자들의 

일대 각성이라 하겠으며 또한 유치원에서 아동에 대한 유희 교육은 그 효력이 적지 

않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 하겠다 (<조선부인들의 아동교육에 대해. 어린아이의 교육

방법은 이러합니다. 이를 깨달으시오>, 1921. 1. 14.). 

  또한 강동위는 이 글에 이렇게 썼다. 무릇 사물은 모두 대외적으로 음양 양면을 나

타내고, 빛은 흑백, 모양은 방형과 원형, 질은 유체와 고체, 힘은 흡입력과 추력이 있

으며 수에는 기수와 짝수가 있다. 동물은 암수와 수컷이 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 천한 높낮이의 구분이 없다. 사람의 성별은 다르지만, 사람의 도리는 같다. 그 

구학하는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배운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말과 행

동은 태어나자마자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 후천적으로 배운다. 그래서 아기 때는 걷

는 법, 키가 한 척이 넘는 아이는 어른을 부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옹알

이는 발음이 안 되고 까치발을 들고 걸음을 두려워하면 부모는 아이의 장애를 걱정한

다. 말이 행동에 장애가 있는 아이는 부모가 걱정을 많이 한다. 여자아이는 학문적 

지식 장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왜일까? 여자는 사람이 

아닐까?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포기해야 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일까? 도

덕적인 납치일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명이나 야만은 주로 후천적 교육에서 

결정된다. 한 나라는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의 절반으로 구성돼 있고, 한 가정은 남

성과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이 함께 살고 있다.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고 무엇을 기

다리겠는가? 나라가 어지럽지 않은데 뭘 기다리는가?(<여학이폐설> 52호, 1898. 3. 

21.)  

  이각경과 강동위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유로운 교육 실천이 중요하고, 어머니로

서 혹은 교사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이 교육이 받아야 

가정은 물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 이각경과 강동위 여성관의 차이점

  이각경와 강동위의 여성관은 남녀 평등관과 사회 문화관에서 다소의 차이가 확인되

었다. 먼저 남녀평등관에 있어 이각경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있어 남녀평등

관을 강조한 반면, 강동위는 남성과 여성의 교육적 측면에서의 남녀평등관을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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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다뤘다. 예를 들어, 이각경은 이 글에 이렇게 썼다.  우리 여자는 양의동서를 물

론하고 남자의 구속을 받아 왔으며 또한 남자들도 여자라 하는 것은 자기의 무슨 소

유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예로만 알고 서양에서도 십팔 세기까지도 여자라 하는 것

은 인구나 증가하는데 필요할 뿐이요 별로 이 사회에 대해서는 남자와 같이 직접으로

는 조금도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았으니 이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대제 때 구

수에서 인생의 자유는 자연의 정리며 민족의 본의라 해 자유의 참뜻 되는 공화적의 

기초를 시작해 인생의 자유 사회계급이 평등을 주장한 그이지만 여자사회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도리어 절대의 구속을 하였으니 그의 항상 여자를 비평하는 말을 보면 여자

는 남자의 정욕적 상대물이며 인종을 증가시키는데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 말을 

볼지라도 서양에서도 십팔 세기나  십구 세기까지도 여자 사회는 암담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십팔 구 세기의 프랑스의 나란 부인이 여자의 자유를 주장하고 

여자도 사회에 대한 분자이며 국가에 대한 국민일 뿐이라 신체의 구조를 볼지라도 생

식기의 구별이 다를 뿐이요 그 외의 구조는 남자와 다를 것이 없는 즉 그들의 사업도 

남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의미 하에 남녀동등권을 주장해 이로부터 차차로 그 사상의 

풍조는 구라파 여자 전체에 전파되어 금일에 와서는 백인종 여자 사회는 그들의 이상

과 같이 이상화해 참 정권까지 얻은 나라가 있게 되었는데 우리 조선 남자들은 아직

까지도 여자라 하면 무정신 무능력 무가치 무이해하는 걸로만 알고 절대의 금고를 할 

뿐 아니라 여자된 자체로 말할지라도 스스로 자기들은 이 사회에서는 인생된 권리가 

없고 다만 남자의 기생물로만 알고 자포자기적의 자태를 하게 되니 어찌 한심하지 않

겠는가(<자유와 개방적 생활. 오늘날은 남자만 의뢰 말고 각기 자유롭게 활동해야>, 

1921. 3. 4.). 

또한 강동위는 이 글에 이렇게 썼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말과 행동은 태어나자마

자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 후천적으로 배운다. 그래서 아기 때는 걷는 법, 키가 한 

척이 넘는 아이는 어른을 부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옹알이는 발음이 안 

되고 까치발을 들고 걸음을 두려워하면 부모는 아이의 장애를 걱정한다. 말이 행동작

에 장애가 있는 아이는 부모가 걱정을 많이 한다. 여자아이는 학문적 지식장애를 대

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포기해야 

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일까? 도덕적인 납치일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

명이나 야만은 주로후천적 교육에서 결정된다. 한 나라는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의 

절반으로 구성돼 있고, 한 가정은 남성과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이 함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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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는가？(<여학이폐설> 52호, 1898. 3. 21.) 

  다음으로 사회 문화관에 있어 이각경은 조혼, 결혼 등 악습으로 이해되는 사회문화

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 악습을 타개해야 한다는 인식

이 담겨 있다. 이에 반해 강동위는 당시 지식인들의 소극적이면서 사려 깊지 못한 태

도로 인해 중국 사회가 쇠락했다며 지식인의 사회적 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는 당시 중국이 매우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는 이유가 지식인의 역할 부재

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강동위의 기사에서는 당시 사회의 

불안함과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낙후된 사상을 비판하는 데에 주목했

다. 이를 통해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3) 이각경과 강동위 여성관의 형성 배경

이각경과 강동위의 여성관이 형성하는 데에는 개인의 가정환경과 교육환경을 통한 

성장 과정, 그리고 신문사 기자로서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두 여성기자 모두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했다. 이각경의 아버지 이종호(李鍾浩)는 양반 신분으로 풍

족한 재산을 갖고 있었다(정진석, 2002). 또한 강동위의 아버지 강유위는 당시 중국의 

유명한 지식인이었다(刘煜程, 2015). 둘째, 두 여성기자 모두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유신 운동을 전개한 후 국가경제가 크게 발전했다. 이에 따

라 당시 아시아 국가의 지식인들은 일본에서 새로운 사상과 신기술, 그리고 외국의 

선진사상을 받아들였다. 이각경과 강동위 또한 일본에서의 유학 경험을 통해 여성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고 이를 언론활동을 통해 표현했다. 특이 

이 두 여성기자들은 관찰과 사유를 통해 당시 여성들의 삶을 비판적으로 접근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여성주의 사상을 형성했다. 즉, 이들은 교육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역

할 수행, 여성의 사회적 지위 신장 등 여성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었

다. 여기에는 선진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한 계몽적인 시선과 태도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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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최초 여성 기자인 이각경와 강동위의 언론활동을 통해 

이들이 어떤 여성관을 갖고 있었는지 여성역할관, 여성교육관, 남성평등관, 사회문화

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이각경의 역할관은 가정 역할관과 사회역할관 등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

다. 가정 역할관에서는 부인의 부업, 사교예절, 부인의 하인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면

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 역할관에서는 사상의 개량, 사회

적 예의에 태도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각경의 교육관에서는 아동교육, 가정교육

을 중심으로 한 가정 내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

녀평등관을 통해 여성이 남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와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가정에서는 남성이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관에서는 종교와 조혼, 결혼풍습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동위의 여성 역할관은 먼저 가정 역할관에서는 자녀의 본보기로서 어머니의 역

할, 사회 역할관에서는 여성의 세심한 성격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여성교육관에서는 외국 사례를 들며 여성이 교육을 받으면 사회 발

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녀평등관에서는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 문화관에서는 국가와 사

회에 대한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각경와 강동위의 여성관 가운데 여성교육과 아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는 공

통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두 여성기자의 여성교육에 대한 주장은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각경의 기사는 종교, 조혼 등과 같은 사회현상과 관습 등을 언

급하는 등 강동위보다 다루는 범위가 더 넓었다. 이에 반해 강동위은 국가와 개인적 

차원에서 여성 교육, 나아가 지식인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다뤘다. 

  이각경와 강동위는 한국과 중국 최초의 여성 기자로서 신문에 글을 게재함으로써 

당시 여성들에게 새로운 사상을 전달했다. 이들의 사상은 당시의 낙후된 사회환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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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여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고 계몽적인 여성관을 드러냈다. 

2. 연구의 의의 

  첫째,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근대사회에서 최초로 등장했던 여성 기자들의 언론

활동을 통해 그들이 어떤 여성관을 갖고 있었는지를 4가지 층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

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두 여성 기자의 언론활

동에 대해서는 다뤘으나 이들의 여성관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 두 여성 기자의 언론활동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여성기자들의 관심사

는 당시의 사회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각경이 활동한 1920년 조선은 일제 

강점기였고, 강동위가 활동한 1897년 당시 중국 또한 외세에 의해 침략 당하던 시기

였다. 사회정치의 변화와 서양의 선진사상이 유입되면서 계몽사상을 가진 여성이 탄

생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를 높이고 남성과 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요구했다. 또한 조혼, 열악한 고부관계, 전족의 악습 등 봉건적 후진사상

을 비판했던 글들은 많은 여성들의 사상 개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본다.

3. 한계 및 제언

 

  여성 기자로서 이각경과 강동위의 활동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이 작성한 기사 또한 많지 않았다. 특히 강동위의 경우, 물론 그 양은 방대하지만 건

수로는 2건에 불과하여 분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이각경이 작성한 기사

는 옛날 한국어와 한자로 작성되어 있어 이를 현대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처럼 분석대상 자료의 현대화 과정에서 의미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본 연구

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내용분석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내용분석은 분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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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분석대상 기사의 절대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양적분석이 어려웠다. 이에 불가피하

게 질적연구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문장을 추출하는 데에 연구자의 의견과 

생각이 담길 수 있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연구에서 여성 기자들의 여성관 변

천사 연구를 시도해 볼 만하다. 이각경와 강동위는 최초의 여성 기자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두 사람의 계몽적 사상과 함께 구축된 여성관은 

오늘날 여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미래의 여성사상 형성에 대한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다. 이에 최초의 여성 기자의 출현 이후 현대의 여성 기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여성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이외에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로 분석대상을 확

대하여 각국의 최초 여성기자들의 언론활동, 나아가 여성관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가 있을 것이다. 덧붙여 동양과 서양의 최초 여성기자들의 언론활동과 여성관을 비교

해 본다면 최초 여성 기자들의 활동을 보다 풍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서양과 동양의 사회문화적 특성, 여성기자들의 활동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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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View of Women by the First Female 

Journalists 

in Korea and China:

Centering on Lee Gak-kyung and Kang Tongwei

 The first female journalists arrived in China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in Korea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first female reporter in Korea, Lee 

Gak-kyung, began her career at "Korean daily news(매일신보)" in 1921 and 

produced more than 40 reports. Lee Gak-kyung presented a modern and 

enlightened perspective on women that was focused on the family and 

society, including living practices, women's educatio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ducation. Kang Tongwei, the 

first female reporter in China, co-founded the "Nv Xue Bao(女学报)" with 

other prominent women intellectuals of the era and worked as a writer and 

translator for the "Zhi Xin Bao(知新报)" in Japanese. "On China's Low 

Morale" and "On the Pros and Cons of Female Students" are two studies 

she published. Through this study, Kang Tongwei critiqued the 

then-current conventional feudal system in China, presented examples from 

elsewhere, and emphasized the benefits of education for women. The 

innovative idea of "letting girls' schools spread widely across the country" 

was particularly put forth.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various perspectives on women 

expressed in media activities by two female journalists from China and 

Korea. For their opinions on female roles, female education, gender 

equality, and social culture, Lee Gak-kyung and Kang Tongwei—the first 

female journalists in Korea and China—are compared and contrasted. What 

makes the difference, and what circumstances led to its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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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Lee Gak-kyung splits the female role view into two categories—the 

family role view and the societal role view—in order to address the first 

study issue. She suggested that the understanding of side occupations be 

improv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amily, condemned the Korean wife's 

attitude toward maids, and indicated how it should be modified. Lee 

Gak-kyung described the development of ideas and attitude toward social 

etiquette in the context of social positions. According to Lee Gak-kyung, it 

is crucial to confirm that women's family education was primarily focused 

on children's and family education. In addition, Lee Gak-kyung supports 

the idea of gender equality by arguing that women should enjoy the same 

social position and value as males, particularly within the household, where 

it is important to instill the idea that husbands should respect their wives. 

Finally, the sociocultural perspective highlights the need for development 

by highlighting harmful practices including religion, early marriage, and 

conventions around marriage.

   The primary focus of Kang Tongwei's conception of the female role is 

on mothers' guidance of their children in the family role of education, 

followed by a focus on women's roles as educators in the societal role. In 

addition, Kang Tongwei's perspective on women's education also provided 

situations from outside, highlighting how important women's education may 

be for the advancement of society. It underlines that men and women 

should acquire the same education as in other foreign nations in terms of 

gender equality. Finally, it highlights how important intellectuals are to the 

nation and society from a sociocultural perspective.

Together, Lee Gak-kyung and Kang Tongwei presented an enlightened 

perspective on women in media-related activities. The two female 

journalists underlined the necessity to turn women's feudal notions into 

new concepts and thought that acquiring education was the quickest and 

most direct approach to accept new ideas. Particularly, two female 

journalists advocated that education is a key role in promoting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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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by frequently bringing up the educ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media activities. However, the media appearances of the two 

also revealed disparities in viewpoints. Lee Gak-kyung and Kang Tongwei 

respectively promoted the idea of women who give attention to family and 

individuals and the perspectives of women who pay attention to society and 

the country.

  This study determines what kind of women's viewpoints the early female 

journalists in Korea and China stressed in the feudal and backward social 

milieu of the period by examining the media activities of these journalists, 

and it also looks at the context of these women's enlightened viewpoints. 

Finding studies comparing the opinions of the first female journalists in 

Korea and China has proven to be challenging, but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will help the field of research on women's perspectives grow in 

the future.

Keywords: The first female reporter in Korea and China, Lee Gak-kyung, 

Kang Tongwei, views on women, views on women's roles, views on women's 

education, views on male equality, social and cultural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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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 <매일신보>, 19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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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매일신보>, 1921. 1. 14. 그림 5. <매일신보>, 1921. 1. 17.  그림 6. <매일신보>, 19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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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매일신보>, 1921. 1. 23. 그림 8. <매일신보>, 1921. 1. 29. 그림 9. <매일신보>, 192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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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매일신보>, 1921. 2. 4. 그림 11. <매일신보>, 1921. 2. 5. 그림 12. <매일신보>, 19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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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매일신보>, 1921. 2. 15. 그림 14. <매일신보>, 1921. 2. 17. 그림 15. <매일신보>, 19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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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매일신보>, 1921. 2. 20. 그림 17. <매일신보>, 1921. 2. 26. 그림 18. <매일신보>, 192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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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매일신보>, 1921. 3. 4. 그림 20. <매일신보>, 1921. 3. 7. 그림 21. <매일신보>, 19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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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매일신보>, 1921. 3. 26. 그림 23. <매일신보>, 192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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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지신보>, 1897. 9. 1, 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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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지신보>, 1898. 3. 21, 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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